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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재학 청소년의 진로 및 유학의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고교재학 중인 청소년 개인의 

향후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사회발전을 위한 미래 인적자원의 계획과 운영을 위해서

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주요 관련국인 중국, 일본, 미국 고교생 청소년들의 진로 및 유학의식과의 

국제비교를 통해  한국 고교생 청소년들의 진로 및 유학의식의 실태는 어떠한 지를 살펴보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이다.   

이에 본원에서는 일본 청소년연구소와의 유기적인 협력네트워크를 통해 한·중·일·미 

고교생 진로 및 유학의식에 관한 국제비교조사를 2011년 본원 수시과제로 기획, 수행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한·중·일·미 4개국 고교생 청소년들의 진로 및 유학의식 실태를 가치관, 

상대국에 대한 관심, 외국에 대한 관심, 유학환경, 유학의사, 유학희망국가, 유학준비로 나눠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간 본원에서는 일본 청소년연구소와의 협력을 통해, 한·중·일·미 고교생 생활의식과 

친구관계에 대한 국제비교(2006), 한·중·일·미 고교생 소비의식 및 소비행동에 관한 국제비

교(2007), 한·중·일 고교생 학습환경 및 학업태도에 관한 국제비교(2009), 한·중·일·미 

청소년 건강실태 국제비교(2010) 등 많은 과제를 수시과제로 수행해왔다. 이번 한·중·일·미 

고교생 진로 및 유학의식에 관한 국제비교조사도 이의 연장선상에서 수행된 것이다. 내년부터는 

이를 확대하여 고유과제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다.  

이번 한·중·일·미 고교생 진로 및 유학의식에 관한 국제비교조사를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일본 청소년연구소의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또한 본원 연구진 및 

객원연구원 분들의 노력에도 감사드린다. 이 연구의 결과가 향후 한국 사회발전을 위한 청소년 

인적자원 계획 수립과 운영의 훌륭한 기초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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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이 연구에서는 한·중·일·미 4개국 고교생 청소년들의 진로 및 유학의식 실태를 가치관, 

상대국에 대한 관심, 외국에 대한 관심, 유학환경, 유학의사, 유학희망국가, 유학준비로 나눠 

살펴보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학교와의 교환유학제도 유무를 살펴본 결과, 미국은 67.5%, 중국은 50.8%, 일본은 

49.3%가 해외학교와의 교환유학제도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 한국은 1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보호자의 해외유학 찬성여부를 조사한 결과, 중국 보호자의 찬성비율이 79.9%, 

일본이 57%, 한국이 51.7%, 미국은 38.5%로 나타났다. 셋째, 고교생 유학의사를 조사한 

결과, 한국 고교재학 청소년의 유학희망정도가 다른 3개국 청소년들에 비해서 많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고교생의 유학목적을 조사한 결과, 한국, 일본, 미국의 청소년들이 유학을 

희망하는 첫 번째 목적은 어학습득으로 나타난 반면, 유학을 희망하는 중국 청소년들의 10명중 

4명은 학위취득이 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고교생 유학 희망국가를 조사한 결과, 

한국, 중국, 일본 청소년 모두 미국, 영국 등 서구권 국가를 선호하고 있으며, 아시아권 국가는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 청소년들은 일본, 영국, 스페인, 프랑스를 고르게 

선호하고 있으며, 일본 이외 다른 아시아권 국가는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고교생 유학정보 습득경로를 살펴본 결과,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모두 인터넷활용이 

제일 많은 가운데, 가족 및 선생님·지인의 소개, 서적/잡지를 통해 유학정보를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유학비 조달방법을 살펴본 결과, 한국, 중국, 일본 청소년들은 부모 의존이 

높게 나타난 반면, 미국 청소년들은 부모 의존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주제어 : 고교생, 유학의식, 국제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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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요 약

1. 연구목적

  이 연구에서는 한·중·일·미 4개국 고교생 청소년들의 진로 및 유학의식 실태를 가치관, 

상대국에 대한 관심, 외국에 대한 관심, 유학환경, 유학의사, 유학희망국가, 유학준비로 나눠 

살펴보고자 하였음.  

2. 연구내용

 가치관

 상대국에 대한 관심

 외국에 대한 관심

 유학환경

 유학의사

 유학희망국가

 유학준비

3. 연구결과

  첫째,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 해외학교와의 교환유학제도가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미국은 

67.5%, 중국은 50.8%, 일본은 49.3%가 해외학교와의 교환유학제도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 한국은 

10.7%에 불과했음.   

  둘째, 보호자의 해외유학 찬성여부를 조사한 결과, 중국 보호자의 찬성비율이 79.9%, 일본이 



57%, 한국이 51.7%, 미국은 38.5%로 나타났음. 중국 부모들이 자녀의 해외유학에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셋째, 고교생 유학의사를 조사한 결과, 유학을 가고 싶지 않다는 응답은 일본이 48.6%, 미국이 

44.1%, 중국이 39.2%이고, 한국은 17.7%만이 유학을 가고 싶지 않다고 응답하였음. 한국 고교재학 

청소년의 유학희망정도가 다른 3개국 청소년들에 비해서 많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넷째, 고교생의 유학목적을 조사한 결과, 한국, 일본, 미국의 청소년들이 유학을 희망하는 

첫 번째 목적은 어학습득으로 나타났음. 반면, 유학을 희망하는 중국 청소년들의 10명중 4명은 

학위취득이 목적이라고 응답하였음.   

  다섯째, 고교생 유학 희망국가를 조사한 결과, 한국, 중국, 일본 청소년 모두 미국, 영국 

등 서구권 국가를 선호하고 있으며, 아시아권 국가는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미국 청소년들은 일본, 영국, 스페인, 프랑스를 고르게 선호하고 있으며, 일본 이외 다른 아시아권 

국가는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여섯째, 고교생 유학정보 습득경로를 살펴본 결과,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모두 인터넷활용이 

제일 많은 가운데, 가족 및 선생님·지인의 소개, 서적/잡지를 통해 유학정보를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일곱째, 유학비 조달방법을 살펴본 결과, 한국, 중국, 일본 청소년들은 부모 의존이 높게 

나타난 반면, 미국 청소년들은 부모 의존이 가장 낮게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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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조사개요

이 연구에서는 한·중·일·미 4개국 고교생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진로 및 유학의식 

실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한·중·일·미 4개국 조사개요를 조사목적, 조사내용, 

조사방법의 순으로 간략하게 살펴보고, 한·중·일·미 4개국 고교생 청소년들의 진로 및 유학의식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석결과의 요약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2011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수시과제의 일환으로 기획, 수행되었다. 

1. 조사목적

고교생의 진로 및 유학의식은 한 나라의 현재 혹은 미래 인적자원 운영과 밀접히 연관된 것으로 

한 나라의 교육, 노동, 경제 등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수정보완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교생의 진로 및 유학의식에 관한 데이터는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진로 및 유학의식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고교생 청소년들의 진로 및 유학의식의 실태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한국 고교생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한·중·일·미 4개국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국제적으로 비교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한국 고교생 청소년들의 진로 및 유학의식의 실태가 어떠한지 그리고 한국 

고교생 청소년들의 진로 및 유학의식의 실태가 중국, 일본, 미국  고교생 청소년들과 어떤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나타내 고교생 청소년들의 진로 및 유학의식 관련 정책 수립의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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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방법

한국 조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주관하여 수행하였고, 중국, 일본, 미국 조사는 일본청소년

연구소에서 주관하여 수행한 후에 데이터를 교환, 공유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수행하였다. 

한국 조사는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등 전국 지역의 일반계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층화집락표집1)의 방법으로 66개교(일반계) 2,292명을 집단질문지법으로 2011년 6월~7월 

사이에 조사를 실시하였다. 

중국 조사는 北京市、上海市、西安市、広州市, 大連市 지역의 일반계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30개교

(일반계) 2,235명을 집단질문지법으로 2011년 9월~11월 사이에 조사를 실시하였다. 

일본 조사는 埼玉県、東京都、神奈川県、静岡県, 福岡県、大阪府, 石川県, 兵庫県, 岡山県, 

宮崎県, 滋賀県, 佐賀県 지역의 일반계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21개교(일반계) 2,458명을 집단질문지법

으로 2011년 9월~11월 사이에 조사를 실시하였다. 

미국 조사는 Charlotte, North Carolina, Kansas City, Kansas, Chicago, Illinois, Thousand 

Oaks, California, Indianapolis, Indiana, Idaho Falls, Idaho, Liberty, Missouri, Eugene, 

Oregon, Gallup, New Mexico, Tulsa, Oklahoma, Nashville, Tennessee, Great Falls, 

Montana 지역의 일반계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12개교(일반계) 1,032명을 집단질문지법으로 2011년 

9월~11월 사이에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이러한 한·중·일·미 4개국의 표집방법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할 것이다. 

1) 한국조사의 표본설계는 본원 2011년 통합조사의 일환으로 ‘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연

구I’의 공동연구원인 강현철교수에 의해 수행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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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1 한·중·일·미 4개국 조사방법 개요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조사지역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北京市、
上海市、
西安市、
広州市
大連市

埼玉県、
東京都、

神奈川県、
静岡県

福岡県、
大阪府
石川県
兵庫県
岡山県
宮崎県
滋賀県
佐賀県

Charlotte, North Carolina
Kansas City, Kansas

Chicago, Illinois
Thousand Oaks, California 

Indianapolis, Indiana
Idaho Falls, Idaho
Liberty, Missouri
Eugene, Oregon

Gallup, New Mexico
Tulsa, Oklahoma

Nashville, Tennessee
Great Falls, Montana

조사
학교수

66개교
(일반계）

30개교
(일반계）

21개교
(일반계）

12개교
(일반계）

표본수 2292명 2235명 2458명 1032명

조사방법
집단

질문지법
집단

질문지법
집단

질문지법
집단

질문지법

조사기간
2011년 
6～7월

2011년 
9～11월

2011년 
9～11월

2011년 
9～11월





1. 평소 관심사

2. 생활만족도

3. 국가관

4. 상대국에 대한 관심

5. 외국에 대한 관심

6. 유학 환경

7. 유학 의사

8. 유학 희망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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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조사결과

1. 평소 관심사

청소년들의 진로 및 유학의식 실태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한·중·일·미 4개국 고교생 

청소년들의 기본적인 의식실태를 평소 관심사에 대한 관심의 정도, 생활만족도, 국가관 등을 통해 

살펴보았다. 

우선 한·중·일·미 4개국 고교생 청소년들의 평소 관심사에 대한 관심의 정도를 공부와 성적, 

장래의 진로, 외모(성형, 다이어트 등), 유행(패션, 쇼핑 등), 컴퓨터 및 인터넷, 휴대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나눠 살펴보았다. 

공부와 성적에 대한 관심의 정도의 분석결과부터 살펴보았다. <표 II-1>은 한·중·일·미 4개국 

고교생 청소년들의 공부와 성적에 대한 관심의 정도를 ‘전혀 관심없음’에서 ‘매우 관심있음’의 

4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고교생 청소년들은 한국 

고교생 청소년들의 91.3%, 중국 고교생 청소년들의 87.9%, 일본 고교생 청소년들의 82.3%, 미국 

고교생 청소년들의 93.4%로 나타났다. 4개국 고교생 청소년들 모두 전반적으로 공부와 성적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가운데, 미국과 한국의 고교생 청소년들이 조금 더 높고 중국과 일본의 

고교생 청소년들이 약간 낮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장래 진로에 대한 관심의 정도의 분석결과를 살펴보았다.  <표 II-2>는 한·중·일·미 

4개국 고교생 청소년들의 장래 진로에 대한 관심의 정도를 ‘전혀 관심없음’에서 ‘매우 관심있음’

의 4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고교생 청소년들은 

한국 고교생 청소년들의 98.0%, 중국 고교생 청소년들의 93.6%, 일본 고교생 청소년들의 91.2%, 

미국 고교생 청소년들의 96.1%로 나타났다. 4개국 고교생 청소년들 모두 전반적으로 장래 진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중 매우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고교생 청소년들은 한국 

고교생 청소년들의 70.7%, 중국 고교생 청소년들의 58.8%, 일본 고교생 청소년들의 50.5%,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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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청소년들의 79.1%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미국과 한국의 고교생 청소년들이 장래 진로에 

대한 관심의 정도가 높고 중국과 일본의 고교생 청소년들의 관심의 정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II-1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지는 정도-공부와 성적(빈도, %)

전혀 
관심없음

별로 
관심없음

어느 정도
관심있음

매우 
관심있음

계

한국
31

(1.4)
170
(7.5)

877
(38.7)

1189
(52.4)

2267
(100.0)

중국
59

(2.7)
209
(9.4)

1057
(47.8)

887
(40.1)

2212
(100.0)

일본
98

(4.0)
335

(13.7)
1240
(50.6)

778
(31.7)

2451
(100.0)

미국
20

(1.9)
47

(4.6)
343

(33.4)
616

(60.0)
1026

(100.0)

표 II-2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지는 정도-장래의 진로(빈도, %)

전혀 
관심없음

별로 
관심없음

어느 정도
관심있음

매우 
관심있음

계

한국
6

(.3)
39

(1.7)
619

(27.3)
1603
(70.7)

2267
(100.0)

중국
28

(1.3)
112
(5.1)

772
(34.8)

1304
(58.8)

2216
(100.0)

일본
34

(1.4)
182
(7.4)

998
(40.7)

1240
(50.5)

2454
(100.0)

미국
19

(1.9)
21

(2.1)
174

(17.0)
809

(79.1)
1023

(100.0)

다음으로 외모(성형, 다이어트 등)에 대한 관심의 정도의 분석결과를 살펴보았다. <표 II-3>은 

한·중·일·미 4개국 고교생 청소년들의 외모(성형, 다이어트 등)에 대한 관심의 정도를 ‘전혀 

관심없음’에서 ‘매우 관심있음’의 4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고교생 청소년들은 한국 고교생 청소년들의 83.6%, 중국 고교생 청소년들의 67.9%, 

일본 고교생 청소년들의 62.8%, 미국 고교생 청소년들의 43.2%로 나타났다. 한·중·일·미 4개국 

고교생 청소년들 중 외모(성형, 다이어트 등)에 대한 관심은 한국 고교생 청소년들이 압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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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고, 중국, 일본 고교생 청소년들이 그 다음이며, 미국 고교생 청소년들이 가장 낮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유행(패션, 쇼핑 등)에 대한 관심의 정도의 분석결과를 살펴보았다. <표 II-4>는 한·중·

일·미 4개국 고교생 청소년들의 유행(패션, 쇼핑 등)에 대한 관심의 정도를 ‘전혀 관심없음’에서 

‘매우 관심있음’의 4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고교생 청소년들은 한국 고교생 청소년들의 81.2%, 중국 고교생 청소년들의 54.8%, 일본 고교생 

청소년들의 71.2%, 미국 고교생 청소년들의 62.0%로 나타났다. 유행(패션, 쇼핑 등)에 대한 관심의 

정도는 한국 고교생 청소년들이 가장 높고, 일본, 미국, 중국의 순임을 알 수 있다. 

표 II-3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지는 정도-외모(성형, 다이어트 등)(빈도, %)

전혀 
관심없음

별로 
관심없음

어느 정도
관심있음

매우 관심있음 계

한국
43

(1.9)
329

(14.5)
1214
(53.5)

682
(30.1)

2268
(100.0)

중국
100
(4.5)

609
(27.6)

1114
(50.4)

386
(17.5)

2209
(100.0)

일본
241
(9.8)

673
(27.4)

998
(40.7)

542
(22.1)

2454
(100.0)

미국
265

(26.0)
313

(30.7)
312

(30.6)
128

(12.6)
1018

(100.0)

표 II-4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지는 정도-유행(패션, 쇼핑 등)(빈도, %)

전혀 
관심없음

별로 
관심없음

어느 정도
관심있음

매우 
관심있음

계

한국
53

(2.3)
372

(16.4)
1185
(52.2)

659
(29.0)

2269
(100.0)

중국
264

(12.0)
734

(33.2)
857

(38.8)
353

(16.0)
2208

(100.0)

일본
178
(7.3)

530
(21.6)

986
(40.2)

760
(31.0)

2454
(100.0)

미국
96

(9.4)
294

(28.7)
423

(41.2)
213

(20.8)
10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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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컴퓨터 및 인터넷에 대한 관심의 정도의 분석결과를 살펴보았다. <표 II-5>는 한·중·

일·미 4개국 고교생 청소년들의 컴퓨터 및 인터넷에 대한 관심의 정도를 ‘전혀 관심없음’에서 

‘매우 관심있음’의 4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고교생 청소년들은 한국 고교생 청소년들의 85.0%, 중국 고교생 청소년들의 85.3%, 일본 고교생 

청소년들의 71.3%, 미국 고교생 청소년들의 72.7%로 나타났다. 4개국 고교생 청소년들 모두 전반적으

로 컴퓨터 및 인터넷에 대한 관심의 정도가 높은 가운데, 중국, 한국 고교생 청소년들의 관심의 

정도가 약간 더 높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휴대전화 및 문자메시지에 대한 관심의 정도의 분석결과를 살펴보았다.  <표 II-6>은 

한·중·일·미 4개국 고교생 청소년들의 휴대전화 및 문자메시지에 대한 관심의 정도를 ‘전혀 

관심없음’에서 ‘매우 관심있음’의 4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고교생 청소년들은 한국 고교생 청소년들의 77.3%, 중국 고교생 청소년들의 72.8%, 

일본 고교생 청소년들의 78.7%, 미국 고교생 청소년들의 78.2%로 나타났다. 4개국 고교생 청소년들 

모두 전반적으로 비슷한 정도로 휴대전화 및 문자메시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II-5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지는 정도-컴퓨터, 인터넷(빈도, %)

전혀 
관심없음

별로 
관심없음

어느 정도
관심있음

매우 관심있음 계

한국
30

(1.3)
312

(13.8)
1094
(48.3)

831
(36.7)

2267
(100.0)

중국
53

(2.4)
273

(12.3)
935

(42.3)
951

(43.0)
2212

(100.0)

일본
145
(5.9)

561
(22.9)

1062
(43.3)

687
(28.0)

2455
(100.0)

미국
50

(4.9)
228

(22.4)
459

(45.0)
283

(27.7)
10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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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6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지는 정도-휴대전화, 문자메세지(빈도, %)

전혀 
관심없음

별로 
관심없음

어느 정도
관심있음

매우 
관심있음

계

한국
93

(4.1)
422

(18.6)
928

(40.9)
827

(36.4)
2270

(100.0)

중국
163
(7.4)

438
(19.8)

907
(41.1)

701
(31.7)

2209
(100.0)

일본
116
(4.7)

406
(16.6)

1113
(45.4)

815
(33.3)

2450
(100.0)

미국
54

(5.3)
169

(16.6)
394

(38.6)
404

(39.6)
1021

(100.0)

2. 생활만족도

다음으로 한·중·일·미 4개국 고교생 청소년들의 생활만족도를 자기자신, 가정생활, 학교생활, 

사회(정치 및 경제) 등으로 나눠 살펴보았다. 

자기자신에 대한 만족도의 분석결과부터 살펴보았다. <표 II-7>은 한·중·일·미 4개국 고교생 

청소년들의 자기자신에 대한 만족의 정도를 ‘불만족’에서 ‘매우 만족’의 4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만족한다고 응답한 고교생 청소년들은 한국 고교생 청소년들의 

53.4%, 중국 고교생 청소년들의 75.1%, 일본 고교생 청소년들의 40.5%, 미국 고교생 청소년들의 

88.6%로 나타났다. 한·중·일·미 4개국 고교생 청소년들 중 미국 고교생 청소년들이 자기자신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국 고교생 청소년들의 만족도가 높으며, 그 다음으로 한국, 

일본 청소년들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의 분석결과를 살펴보았다. <표 II-8>은 한·중·일·미 4개국 

고교생 청소년들의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의 정도를 ‘불만족’에서 ‘매우 만족’의 4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만족한다고 응답한 고교생 청소년들은 한국 고교생 청소년들의 

83.9%, 중국 고교생 청소년들의 92.4%, 일본 고교생 청소년들의 83.0%, 미국 고교생 청소년들의 

84.0%로 나타났다.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한·중·일·미 4개국 고교생 청소년들 모두 전반적으

로 높게 나타난 가운데, 중국 고교생 청소년들의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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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7 청소년들의 생활만족도-자기자신(빈도, %)

불만족
별로 

만족하지 않음
만족 매우 만족 계

한국
158
(6.9)

908
(39.6)

1032
(45.0)

193
(8.4)

2291
(100.0)

중국
86

(3.9)
464

(21.0)
1253
(56.7)

407
(18.4)

2210
(100.0)

일본
421

(17.2)
1036
(42.3)

874
(35.7)

118
(4.8)

2449
(100.0)

미국
35

(3.4)
82

(8.0)
374

(36.5)
534

(52.1)
1025

(100.0)

표 II-8 청소년들의 생활만족도-가정생활(빈도, %)

불만족
별로 

만족하지 않음
만족 매우 만족 계

한국
64

(2.8)
306

(13.4)
1227
(53.6)

694
(30.3)

2291
(100.0)

중국
42

(1.9)
127
(5.7)

987
(44.6)

1057
(47.8)

2213
(100.0)

일본
104
(4.2)

315
(12.8)

1378
(56.2)

657
(26.8)

2454
(100.0)

미국
45

(4.4)
120

(11.7)
402

(39.1)
462

(44.9)
1029

(100.0)

다음으로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의 분석결과를 살펴보았다. <표 II-9>는 한·중·일·미 4개국 

고교생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의 정도를 ‘불만족’에서 ‘매우 만족’의 4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만족한다고 응답한 고교생 청소년들은 한국 고교생 청소년들의 

78.8%, 중국 고교생 청소년들의 90.2%, 일본 고교생 청소년들의 78.9%, 미국 고교생 청소년들의 

82.1%로 나타났다. 한·중·일·미 4개국 고교생 청소년들 중 중국 고교생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미국 고교생 청소년들의 만족도가 높으며, 그 다음으로 일본, 

한국 청소년들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회(정치 및 경제)에 대한 만족도의 분석결과를 살펴보았다. <표 II-10>은 한·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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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4개국 고교생 청소년들의 사회(정치 및 경제)에 대한 만족의 정도를 ‘불만족’에서 ‘매우 

만족’의 4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만족한다고 응답한 고교생 청소년들은 

한국 고교생 청소년들의 24.5%, 중국 고교생 청소년들의 52.9%, 일본 고교생 청소년들의 39.3%, 

미국 고교생 청소년들의 44.5%로 나타났다. 사회(정치 및 경제)에 대한 만족도는 한·중·일·미 

4개국 고교생 청소년들 모두 전반적으로 높지 않게 나타난 가운데, 중국 고교생 청소년들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미국, 일본, 한국 고교생 청소년들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9 청소년들의 생활만족도-학교생활(빈도, %)

불만족
별로 

만족하지 않음
만족 매우 만족 계

한국
92

(4.0)
394

(17.2)
1420
(62.0)

384
(16.8)

2290
(100.0)

중국
47

(2.1)
169
(7.6)

1291
(58.4)

704
(31.8)

2211
(100.0)

일본
123
(5.0)

395
(16.1)

1427
(58.1)

510
(20.8)

2455
(100.0)

미국
48

(4.7)
136

(13.2)
531

(51.7)
313

(30.4)
1028

(100.0)

표 II-10 청소년들의 생활만족도-사회(빈도, %)

불만족
별로 

만족하지 않음
만족 매우 만족 계

한국
539

(23.5)
1191
(52.0)

515
(22.5)

45
(2.0)

2290
(100.0)

중국
287

(13.0)
754

(34.1)
940

(42.5)
229

(10.4)
2210

(100.0)

일본
412

(16.8)
1075
(43.9)

867
(35.4)

95
(3.9)

2449
(100.0)

미국
148

(14.6)
415

(40.9)
354

(34.9)
97

(9.6)
10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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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관

다음으로 한·중·일·미 4개국 고교생 청소년들의 국가관에 대해 살펴보았다. 

<표 II-11>은 한·중·일·미 4개국 고교생 청소년들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에 만족한

다’로 묻고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4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그렇다고 응답한 고교생 청소년들은 한국 고교생 청소년들의 66.0%, 중국 고교생 청소년들

의 75.3%, 일본 고교생 청소년들의 87.8%, 미국 고교생 청소년들의 92.0%로 나타났다. 한·중·일·

미 4개국 고교생 청소년들 중 미국 고교생 청소년들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일본 고교생 청소년들이 

높으며, 그 다음으로 중국, 한국 청소년들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2>는 한·중·일·미 4개국 고교생 청소년들에 대해 ‘나는 내가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로 묻고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4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그렇다고 응답한 고교생 청소년들은 한국 고교생 청소년들의 74.5%, 

중국 고교생 청소년들의 90.2%, 일본 고교생 청소년들의 75.0%, 미국 고교생 청소년들의 89.2%로 

나타났다. 한·중·일·미 4개국 고교생 청소년들 중 중국과 미국 고교생 청소년들이 높게 나타났고, 

일본, 한국 고교생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3>은 한·중·일·미 4개국 고교생 청소년들에 대해 ‘다시 태어난다면 다른 나라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다’로 묻고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4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그렇다고 응답한 고교생 청소년들은 한국 고교생 청소년들의 57.8%, 

중국 고교생 청소년들의 48.7%, 일본 고교생 청소년들의 34.0%, 미국 고교생 청소년들의 28.5%로 

나타났다. 한·중·일·미 4개국 고교생 청소년들 중 한국 고교생 청소년들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국 고교생 청소년들이 높으며, 그 다음으로 일본, 미국 청소년들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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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11 청소년의 국가관-우리나라에서 사는 것에 만족한다(빈도, %)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한국
154
(6.7)

624
(27.3)

1109
(48.4)

402
(17.6)

2289
(100.0)

중국
129
(5.9)

415
(18.8)

969
(44.0)

690
(31.3)

2203
(100.0)

일본
70

(2.9)
230
(9.4)

1058
(43.2)

1093
(44.6)

2451
(100.0)

미국
24

(2.4)
57

(5.6)
263

(26.0)
668

(66.0)
1012

(100.0)

표 II-12 청소년의 국가관-나는 내가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빈도, %)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한국
73

(3.2)
513

(22.4)
1279
(55.9)

425
(18.6)

2290
(100.0)

중국
66

(3.0)
151
(6.9)

942
(42.8)

1044
(47.4)

2203
(100.0)

일본
124
(5.1)

488
(20.0)

1158
(47.4)

675
(27.6)

2445
(100.0)

미국
36

(3.6)
73

(7.2)
291

(28.8)
610

(60.4)
1010

(100.0)

표 II-13 청소년의 국가관-다시 태어난다면 다른 나라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다(빈도, %)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한국
284

(12.4)
681

(29.8)
808

(35.3)
515

(22.5)
2288

(100.0)

중국
395

(17.9)
735

(33.3)
620

(28.1)
454

(20.6)
2204

(100.0)

일본
676

(27.6)
941

(38.4)
499

(20.4)
333

(13.6)
2449

(100.0)

미국
519

(51.3)
205

(20.3)
171

(16.9)
117

(11.6)
10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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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14>는 한·중·일·미 4개국 고교생 청소년들에 대해 ‘나라의 발전이 곧 나의 발전이다’

로 묻고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4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그렇다고 응답한 고교생 청소년들은 한국 고교생 청소년들의 53.3%, 중국 고교생 청소년들

의 79.4%, 일본 고교생 청소년들의 39.4%, 미국 고교생 청소년들의 52.8%로 나타났다. 한·중·일·

미 4개국 고교생 청소년들 중 중국 고교생 청소년들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한국, 미국 고교생 

청소년들이 높으며, 그 다음으로 일본 청소년들이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5>는 한·중·일·미 4개국 고교생 청소년들에 대해 ‘우리나라가 위급한 상황이라면 

나라를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로 묻고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4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그렇다고 응답한 고교생 청소년들은 한국 고교생 청소년들의 

45.3%, 중국 고교생 청소년들의 80.7%, 일본 고교생 청소년들의 29.8%, 미국 고교생 청소년들의 

56.0%로 나타났다. 한·중·일·미 4개국 고교생 청소년들 중 중국 고교생 청소년들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미국, 한국 고교생 청소년들이 높으며, 그 다음으로 일본 고교생 청소년들이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4 청소년의 국가관-나라의 발전이 곧 나의 발전이다(빈도, %)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한국
165
(7.2)

904
(39.5)

994
(43.4)

226
(9.9)

2289
(100.0)

중국
87

(3.9)
368

(16.7)
1207
(54.8)

542
(24.6)

2204
(100.0)

일본
337

(13.7)
1149
(46.9)

764
(31.2)

202
(8.2)

2452
(100.0)

미국
151

(14.9)
327

(32.3)
423

(41.8)
111

(11.0)
10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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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15
청소년의 국가관-우리나라가 위급한 상황이라면 나라를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

(빈도, %)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한국
244

(10.7)
1009
(44.1)

871
(38.1)

165
(7.2)

2289
(100.0)

중국
104
(4.7)

321
(14.6)

1026
(46.5)

754
(34.2)

2205
(100.0)

일본
492

(20.1)
1226
(50.1)

610
(24.9)

121
(4.9)

2449
(100.0)

미국
147

(14.6)
296

(29.4)
375

(37.2)
189

(18.8)
1007

(100.0)

4. 상대국에 대한 관심

한국, 중국, 일본과 미국의 청소년들이 상대방 나라에 대해 가지고 있는 관심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전혀 관심없음’에서 ‘매우 관심있음’까지 4점척도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표 Ⅱ-16>은 

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관심이 있는 편’과 ‘매우 관심있는 편’에 응답한 비율을 합하여 관심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 청소년들은 미국에 88.5%, 일본에 67%, 중국에 37.8%가 관심이 있었고, 중국 청소년들

은 미국에 78.2%, 일본에 57.2%, 한국에 42.8%가 관심이 있었다. 일본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미국에 

82.7%, 중국에 47.3%, 한국에 54.8%가 관심이 있었고, 미국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일본에 65%, 

중국에 57.9%, 한국에 40.3%가 관심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한·중·일의 아시아 청소년들이 미국에 

대해서 80%-90%의 높은 관심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90%에 가까운 한국 청소년들이 미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에 미국 청소년들의 한·중·일의 아시아 국가에 대한 관심도는 40%-65%에 

그쳤다. 

한국에 대한 3개국 청소년들의 관심도를 살펴보면, 미국은 40%정도, 중국은 43%정도, 일본은 

55%정도로 일본청소년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본에 대한 3개국 청소년들의 

관심도를 살펴보면, 중국은 57%정도, 미국은 65%, 한국은 67%로 한국청소년들의 일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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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국과 일본의 청소년들은 상대방 국가에 대한 관심도가 서로 높게 

나타났다. 중국에 대한 3개국 청소년들의 관심도는 한국이 38% 정도, 일본이 47%, 미국이 58%정도로 

미국 청소년들의 중국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높았고, 한국 청소년들의 중국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낮았는데 일본과는 10%, 미국과는 20%의 차이가 나타났다. 한국은 90%에 가까운 거의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미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반면에 중국에 대한 관심도는 40%에 조금 못 미쳤다. 중국의 

청소년들 역시 한국에 대한 관심도는 40%정도에 머물렀다.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매우 가까운 나라이며 정치·경제적으로 점점 더 긴밀한 관계를 형성해 가고 있는데 

비해 두 나라 청소년들의 관심은 아직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II-16 상대국에 대한 관심도(빈도, %)

전혀 
관심 없음

별로 
관심 없음

관심이 
있는 편

매우 
관심 있음

계

한국

미국
28

(1.2)
234

(10.2)
1298
(56.7)

728
(31.8)

2288
(100.0)

중국
376

(16.4)
1046
(45.7)

708
(30.9)

159
(6.9)

2289
(100.0)

일본
186
(8.1)

569
(24.9)

1118
(48.8)

416
(18.2)

2289
(100.0)

중국

미국
176
(8.0)

305
(13.8)

874
(39.6)

852
(38.6)

2207
(100.0)

일본
487

(22.1)
455

(20.7)
695

(31.6)
564

(25.6)
2201

(100.0)

한국
673

(30.6)
585

(26.6)
548

(25.0)
390

(17.8)
2196

(100.0)

일본

미국
110
(4.5)

312
(12.7)

1081
(44.1)

946
(38.6)

2449
(100.0)

중국
473

(19.3)
817

(33.4)
808

(33.0)
351

(14.3)
2449

(100.0)

한국
394

(16.1)
712

(29.1)
871

(35.6)
470

(19.2)
2447

(100.0)

미국

일본
164

(16.1)
193

(18.9)
383

(37.6)
279

(27.4)
1019

(100.0)

중국
195

(19.1)
234

(22.9)
390

(38.2)
201

(19.7)
1020

(100.0)

한국
286

(28.0)
323

(31.7)
285

(27.9)
126

(12.4)
10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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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에 대한 관심

4개국 청소년들의 외국에 대한 관심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해외여행, 외국문화나 생활에 

대한 흥미, 외국인 친구욕구, 외국인과의 대화 욕구, 해외취업에 대한 욕구, 외국생활에 대한 동경정도

를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4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표 Ⅱ-17>은 해외여행에 대한 관심도를 살펴본 분석결과이다. 먼저, 해외여행을 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을 비교해 보면 한국이 94.8%로 가장 높고, 중국이 90.2%, 미국이 85.2%이고, 일본이 

85.1%로 나타났다. 외국의 문화나 생활에 대한 흥미도는 <표 Ⅱ-18>에 나타난 바와 같다. 외국문화나 

생활에 흥미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보면, 중국 청소년이 88.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한국 

청소년으로 81.8%이다. 미국 청소년 중에서 외국 문화나 생활에 대한 흥미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0.4%이고 일본 청소년이 76.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외국인 친구에 대한 욕구를 조사한 결과는 

<표 Ⅱ-19>와 같다. 외국인과 친구가 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을 보면, 미국 청소년이 80.7%로 

가장 높고 중국 청소년이 79.6%, 한국 청소년이 77.3%이고 일본 청소년이 71.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외국인과의 대화욕구는 <표 Ⅱ-20>과 같다. 외국인과 이야기해보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을 보면, 중국 청소년이 77.9%로 가장 높고 한국과 미국 청소년이 75.4%이고, 일본 청소년이 

73.6%로 가장 낮다. 

해외 취업에 대한 희망도는 <표 Ⅱ-21>과 같다. 앞으로 외국에서 일해보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한국 청소년이 64.8%로 가장 높고, 미국 청소년이 59.6%이고, 중국 청소년이 54.8%이며, 

일본 청소년이 43.1%로 가장 낮다. 외국생활에 대한 동경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Ⅱ-22>와 같다. 

외국생활을 동경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중국 청소년이 65.8%로 가장 높고, 한국 청소년이 

54.7%, 미국 청소년이 53.7%이고 일본 청소년이 51.5%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에 대한 관심도를 해외여행, 외국문화나 생활에 대한 흥미, 외국인 친구욕구, 외국인과의 

대화 욕구, 해외취업에 대한 욕구, 외국생활에 대한 동경정도로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한국과 중국의 청소년들이 외국에 대한 관심도 높고 외국인 친구 사귀기나 해외취업에 대한 욕구가 

높은 반면에 일본 청소년들은 외국에 대한 관심도를 묻는 모든 문항에서 4개국 청소년들 가운데 

가장 낮은 응답률에 머물렀다. 

일본에 유학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유학생 수에 비해서 외국으로 유학을 가는 일본 학생들의 

수가 적다. 이처럼 일본학생들이 외국에 나가서 개척하고 도전하는 욕구가 적은 것을 두고 분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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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문부과학성은 일본 학생들이 가진 ‘내부지향성’과 경제적 이유 그리고 취직활동에 불리함을 

원인으로 보았다(村上寿枝, 2010). 일본인의 해외유학 비율을 OECD자료에 의거해 살펴보면 2004년

에 82,945명을 기록하였으나 그 후 매년 감소하여 2008년에는 66,833명으로 줄어들었다(山田智久, 

2011). 일본의 내각각료회의에서 결의된 ‘新성장전략’ 속에는 2020년까지 일본학생의 해외유학과 

해외교류를 30만명까지 늘리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일본의 정부차원에서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국가간의 교류와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해외유학이 감소되고 있는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 일본의 

많은 인재들을 해외유학을 통해 교육시키자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는 것이다.    

표 II-17 외국에 대한 관심-외국 여행을 하고 싶다(빈도, %)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한국
16
(.7)

102
(4.5)

534
(23.3)

1639
(71.5)

2291
(100.0)

중국
74

(3.4)
140
(6.4)

631
(28.7)

1351
(61.5)

2196
(100.0)

일본
149
(6.1)

214
(8.8)

560
(22.9)

1519
(62.2)

2442
(100.0)

미국
62

(6.3)
83

(8.4)
272

(27.6)
567

(57.6)
984

(100.0)

표 II-18 외국에 대한 관심-외국 문화나 생활에 대한 흥미가 있다(빈도, %)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한국
36

(1.6)
381

(16.6)
833

(36.4)
1040
(45.4)

2290
(100.0)

중국
60

(2.7)
198
(9.0)

788
(35.8)

1153
(52.4)

2199
(100.0)

일본
147
(6.0)

419
(17.2)

746
(30.6)

1123
(46.1)

2435
(100.0)

미국
74

(7.4)
121

(12.1)
338

(33.9)
463

(46.5)
99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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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19 외국에 대한 관심-외국인과 친구가 되고 싶다(빈도, %)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한국
79

(3.5)
440

(19.3)
1064
(46.6)

702
(30.7)

2285
(100.0)

중국
108
(4.9)

341
(15.5)

813
(37.1)

931
(42.5)

2193
(100.0)

일본
220
(9.1)

464
(19.1)

719
(29.6)

1026
(42.2)

2429
(100.0)

미국
73

(7.5)
115

(11.8)
314

(32.1)
475

(48.6)
977

(100.0)

표 II-20 외국에 대한 관심-외국인과 이야기해 보고 싶다(빈도, %)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한국
87

(3.8)
473

(20.7)
1095
(47.9)

629
(27.5)

2284
(100.0)

중국
124
(5.7)

361
(16.5)

839
(38.3)

867
(39.6)

2191
(100.0)

일본
221
(9.1)

421
(17.3)

747
(30.7)

1043
(42.9)

2432
(100.0)

미국
75

(7.7)
166

(17.0)
327

(33.4)
411

(42.0)
979

(100.0)

표 II-21 외국에 대한 관심-앞으로 외국에서 일해보고 싶다(빈도, %)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한국
148
(6.5)

657
(28.7)

811
(35.4)

673
(29.4)

2289
(100.0)

중국
232

(10.5)
763

(34.7)
604

(27.4)
602

(27.4)
2201

(100.0)

일본
518

(21.3)
863

(35.5)
458

(18.8)
591

(24.3)
2430

(100.0)

미국
149

(15.3)
244

(25.1)
268

(27.5)
313

(32.1)
97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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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22 외국에 대한 관심-외국생활을 동경하고 있다(빈도, %)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한국
221
(9.7)

816
(35.6)

775
(33.8)

478
(20.9)

2290
(100.0)

중국
213
(9.7)

536
(24.4)

695
(31.6)

752
(34.2)

2196
(100.0)

일본
460

(18.9)
720

(29.6)
564

(23.2)
689

(28.3)
2433

(100.0)

미국
225

(22.9)
230

(23.4)
246

(25.0)
282

(28.7)
983

(100.0)

6. 유학 환경

다음으로 외국유학에 대한 4개국 청소년들의 환경을 외국에 가본 경험, 학교내 교환유학제도, 

유학중이거나 유학계획중인 친구 유무, 보호자의 외국유학 찬성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외국에 가본 경험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Ⅱ-23>과 같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일본 청소년의 

58.1%가 해외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한국 청소년의 39.9%, 미국 청소년의 39%가 해외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중국 청소년의 해외경험 정도는 26.5%로 가장 낮았다. 중국 청소년의 해외경험 

정도는 일본 청소년들과는 2배이상의 차이가 났다.    

표 II-23 해외경험 유무(빈도, %)

있다 없다 계

한국
913

(39.9)
1378
(60.1)

2291
(100.0)

중국
585

(26.5)
1625
(73.5)

2210
(100.0)

일본
1427
(58.1)

1027
(41.9)

2454
(100.0)

미국
392

(39.0)
612

(61.0)
10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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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 해외학교와의 교환유학제도가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는 <표 Ⅱ-24>와 

같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미국 청소년이 다니는 학교의 67.5%, 중국 청소년이 다니는 학교의 

50.8%, 일본 청소년이 다니는 학교의 49.3%가 해외학교와의 교환유학제도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 

한국 청소년들이 다니는 학교 중에서 해외교환유학제도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0.7%에 불과했다.  

한국과 나머지 3개국과의 차이는 5-7배 가까운 차이가 났다. 이처럼 한국청소년들의 해외에 대한 

관심도가 비교적 높은 편인데 비해 한국 학교들의 해외교환유학제도가 매우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입시제도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목고, 자사고, 자율고 등의 등장으로 고교평준화 

제도에 많은 지각변동이 생기기는 했지만 아직도 한국 청소년들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절을 대학입시

를 위해서 공부에 전념해야 하며 학교측도 학생들의 입시준비에 집중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세계화 시대의 국제화교육이라는 구호가 요란한데 비해 실제로 외국의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체험할 교환학생제도가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은 아직도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표 II-24 소속학교의 교환유학제도 유무(빈도, %)

있다 없다 계

한국
242

(10.7)
2023
(89.3)

2265
(100.0)

중국
1119
(50.8)

1085
(49.2)

2204
(100.0)

일본
1161
(49.3)

1195
(50.7)

2356
(100.0)

미국
639

(67.5)
308

(32.5)
947

(100.0)

유학을 계획하고 있거나 현재 유학중인 친구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Ⅱ-25>와 

같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그런 친구가 없다는 응답에는 일본이 53.7%로 가장 높았고, 

미국이 50.3%, 한국이 44%이며 중국은 19.8%에 불과하였다. ‘1-2명 있다’는 응답에는 한국이 

44.8%로 가장 많았고, 일본이 37.3%, 중국이 36.9%이며 미국이 32.7%였다. ‘3-5명 있다’에는 

중국이 24.6%로 매우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미국이 9.9%, 한국이 8.9%이고 일본이 

5.9%였다.‘6명 있다’에 응답한 비율은 중국이 18.7%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미국이 

7.1%, 일본이 3%이고 한국이 2.3%로 나타났다.  4개국 청소년들 중에서 중국 청소년들이 유학을 

계획중이거나 유학 중인 친구들이 가장 많았고, 일본이 가장 적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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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25 유학을 계획하거나 유학중인 친구의 유무와 인원 수(빈도, %)

없다 1~2명 있다 3~5명 있다 6명 이상 있다 계

한국
1009
(44.0)

1026
(44.8)

204
(8.9)

52
(2.3)

2291
(100.0)

중국
437

(19.8)
814

(36.9)
542

(24.6)
413

(18.7)
2206

(100.0)

일본
1309
(53.7)

909
(37.3)

145
(5.9)

74
(3.0)

2437
(100.0)

미국
501

(50.3)
326

(32.7)
99

(9.9)
71

(7.1)
997

(100.0)

부모님이나 보호자의 해외유학에 대한 찬성여부를 조사한 결과는 <표 Ⅱ-26>과 같다. ‘ 찬성하는 

편이다’와 ‘매우 찬성한다’에 응답한 비율을 합하여 유학에 대한 부모님의 찬성비율을 살펴보면, 

중국이 79.9%로 가장 높다. 중국 부모들이 자녀의 해외유학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이 57%, 한국이 51.7%이다. 일본의 청소년들은 해외 유학에 대해서 다른 3개국 

청소년에 비해서 가장 소극적인데 비해서 일본의 부모들은 자녀의 유학에 대해 자녀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부모들의 유학에 대한 찬성입장은 38.5%로 가장 

낮았다.  

표 II-26 부모님(보호자) 해외유학 찬성여부(빈도, %)

잘 모르겠다 반대
별로 

찬성하지 
않음

찬성하는 편 매우 찬성 합계

한국
771

(41.5)
20

(1.1)
108
(5.8)

754
(40.6)

206
(11.1)

1859
(100.0)

중국
160

(12.5)
11
(.9)

87
(6.8)

646
(50.3)

381
(29.6)

1285
(100.0)

일본
473

(37.7)
24

(1.9)
42

(3.3)
361

(28.8)
354

(28.2)
1254

(100.0)

미국
223

(43.1)
75

(14.5)
20

(3.9)
5

(1.0)
194

(37.5)
5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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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학 의사

다음으로 4개국 청소년들의 유학의사에 대해 살펴보았다. 

외국유학을 희망하는지 희망한다면 언제 가고 싶은지를 조사한 결과는 <표 Ⅱ-27>과 같다. 

먼저, 유학을 가고 싶지 않다는 응답은 일본이 48.6%로 가장 높았고, 미국이 44.1%, 중국이 

39.2%이고, 한국 청소년의 경우에는 17.7%만이 유학을 가고 싶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한국 청소년의 

유학희망정도가 다른 3개국 청소년들에 비해서 많이 높다.

유학을 희망하는 청소년들에게 언제 가고 싶은가를 물어본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 청소년의 40%, 

일본 청소년의 36.3%, 미국 청소년의 24.3%가 대학 재학 중에 유학가고 싶다고 응답한 반면에 

중국 청소년의 25.5%는 대학 졸업후에 가고 싶다고 응답했다. 

각국의 유학희망시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청소년들은 대학재학중이 

40%, 대학졸업후가 18.4%, 고교재학중이 13.6%이고 고교졸업후가 10.4%였다. 중국 청소년들은 

대학졸업후가 25.5%, 대학재학중이 20.5%, 고교재학중이 8.7%이고 고교졸업후가 6.1%였다. 일본 

청소년들의 유학희망시기를 보면 대학 재학중이 36.3%, 대학졸업후가 8.2%, 고교재학중이 3.9%이고 

고교졸업후가 3.1%이다. 미국 청소년들은 대학재학중이 24.3%, 고교재학중이 14.1%, 대학졸업후가 

9.4%이고 고교졸업후가 8.1%였다.    

한국과 중국 청소년들의 18%-25%정도가 대학졸업 후에 유학을 희망하는 것은 외국의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은 욕구를 반영한 것으로 높은 단계의 외국학력을 취득하고자하는 한국과 중국 청소년들의 

욕구가 일본과 미국 청소년들의 8-9%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II-27 외국유학 희망정도와 희망시기(빈도, %)

고교 
재학 중에 
가고 싶다

고교 
졸업 후 바로 

가고 싶다

대학 
재학 중에 
가고 싶다

대학 
졸업 후에 
가고 싶다

유학을 가고 
싶지 않다 　

합계

한국
311

(13.6)
238

(10.4)
914

(40.0)
420

(18.4)
404

(17.7)
2287

(100.0)

중국
186
(8.7)

130
(6.1)

438
(20.5)

546
(25.5)

839
(39.2)

2139
(100.0)

일본
94

(3.9)
74

(3.1)
876

(36.3)
197
(8.2)

1174
(48.6)

2415
(100.0)

미국
138

(14.1)
79

(8.1)
237

(24.3)
92

(9.4)
431

(44.1)
97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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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국 일본 미국

보다 좋은 교육환경을 위해서
736
(8.2)

1002
(13.9)

212
(4.2)

197
(6.5)

자신의 견문을 넓히고 싶어서
1420
(15.8)

1127
(15.6)

1006
(19.8)

381
(12.5)

어학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1379
(15.4)

867
(12.0)

1012
(19.9)

378
(12.4)

앞으로 국제적인 직업을 가지고 싶어서
651
(7.2)

510
(7.1)

532
(10.5)

253
(8.3)

국내에서는 진학경쟁이 심하므로
390
(4.3)

394
(5.5)

28
(.6)

66
(2.2)

국내에서 진학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138
(1.5)

173
(2.4)

20
(.4)

28
(.9)

국내에서 진학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529
(5.9)

109
(1.5)

48
(.9)

100
(3.3)

그 나라에서 생활해보고 싶기 때문에
1366
(15.2)

501
(6.9)

704
(13.8)

246
(8.1)

그 나라의 발전된 지식습득을 위해
694
(7.7)

847
(11.7)

354
(7.0)

308
(10.1)

해외유학을 가고 싶은 청소년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는 <표 Ⅱ-28>과 같다. 유학가고 

싶은 이유를 15개로 나누어서 조사하였는데 4개국 청소년들 모두에게서 높은 응답율을 보이는 

것은 ‘자신의 견문을 넓히고 싶어서’와 ‘어학능력을 키우기 위해서’였다. 먼저,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라는 응답율이 일본 청소년의 19.8%, 한국 청소년의 15.8%, 중국 청소년의 15.6%, 미국 

청소년의 12.5%였다. 어학능력 향상을 이유로 든 청소년은 일본이 19.9%, 한국이 15.4%, 미국이 

12.4%, 중국이 12%였다.     

그 외에 10%를 넘는 응답율을 보인 것을 나라별로 살펴보면, 한국 청소년들은 ‘그 나라에서 

생활해 보고 싶어서’에 15.2%가 응답했고, 중국 청소년들은 ‘보다 좋은 교육환경을 위해서’가 

13.9%였고, ‘그 나라의 발전된 지식습득을 위해서’가 11.7%였다. 중국 청소년들은 학문적 동기에

서 유학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일본 청소년들은 ‘그 나라에서 생활해 보고 

싶어서’에 13.8%, ‘외국인 친구를 만들고 싶어서’에 12.2%, ‘앞으로 국제적인 직업을 가지고 

싶어서’에 12.5%가 응답했다. 미국 청소년들은 ‘그 나라의 발전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에 

10.1%가 응답했다.   

표 II-28 해외유학을 원하는 이유(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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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국 일본 미국

귀국 후 취업에 유리하기 때문에
661
(7.4)

457
(6.3)

182
(3.6)

288
(9.5)

외국에서 취직하고 싶어서
257
(2.9)

415
(5.8)

178
(3.5)

115
(3.8)

부모님, 선생님, 주위사람들이 권해서
56
(.6)

94
(1.3)

60
(1.2)

159
(5.2)

외국인 친구를 만들고싶기 때문에
610
(6.8)

546
(7.6)

620
(12.2)

270
(8.9)

많은 친구들이 유학할 예정이므로
26
(.3)

120
(1.7)

15
(.3)

81
(2.7)

부모님이 국제관계일을 하고 계셔서
6

(.1)
1

(.0)
25
(.5)

27
(.9)

기타
56
(.6)

32
(.4)

72
(1.4)

106
(3.5)

잘모르겠다
7

(.1)
18
(.2)

18
(.4)

36
(1.2)

계
8982

(100.0)
7213

(100.0)
5086

(100.0)
3039

(100.0)

주: 다중응답 분석결과임.

다음으로 외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은 구체적인 목적을 ‘어학습득’, ‘학위취득’과 ‘전문기술/

자격 취득’의 세가지로 나누어서 조사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Ⅱ-29>에 나타난 바와 같다. 

먼저, 한국 청소년들의 응답을 보면 ‘어학습득’이 43.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학위취

득’이 22.6%이고 ‘전문기술/자격 취득’이 18.5%였다. 중국 청소년들은 유학희망 목적에 대해서 

44.6%가 ‘학위취득’, 22.8%가 ‘전문기술/자격 취득’, 22.4%가 ‘어학습득’이라고 응답하였

다. 학위취득을 유학가고 싶은 목적으로 응답한 비율에서 중국 청소년이 한국 청소년보다 2배정도 

많았고, 반면에 어학습득이 유학목적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은 한국이 중국의 2배 가까이 

많았다. 일본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70.5%가 ‘어학습득’을 유학희망 목적으로 응답하였고, 11.4%가 

‘전문기술/자격 취득’이라고 응답한 반면‘학위취득’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7%에 불과하였다. 

미국의 대학교에 유학하고 있는 해외유학생들 중에서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비율을 살펴보면, 

한국유학생 중에서 학부생이 45%, 대학원생이 38%으로 학부생이 대학원생보다 더 많다. 중국유학생 

중에서는 학부생이 15%이고 대학원생이 71%로 대학원생이 압도적이다. 일본유학생 중에서 학부생은 

63%이고 대학원생은 20%로 대학원생이 학부생의 1/3에 불과하다. 이러한 수치는 본원의 조사에서 

유학을 희망하는 일본 청소년들의 10명중 7명이 어학습득을 목적으로 하는데 비해서 학위취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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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중 1명도 안되는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어학습득’을 유학희망 목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37.2%였고 ‘전문기

술/자격 취득’이 23%였으며 ‘학위취득’은 16.8%였다. 중국을 제외한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의 

청소년들이 유학을 희망하는 첫 번째 목적은‘어학습득’으로 드러났다. 유학을 희망하는 일본 

청소년의 10명중 7명, 한국과 미국에서 유학을 희망하는 청소년의 10명중 4명 정도는 어학습득을 

위해 유학가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그에 반해 유학을 희망하는 중국 청소년들의 10명중 4명은 

‘학위취득’이 목적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II-29 유학목적(빈도, %)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어학 습득
808

(43.8)
283

(22.4)
887

(70.5)
186

(37.2)

학위취득
(대학교/MBA등)

417
(22.6)

563
(44.6)

47
(3.7)

84
(16.8)

전문기술/자격 취득
342

(18.5)
287

(22.8)
143

(11.4)
115

(23.0)

기타
279

(15.1)
128

(10.2)
182

(14.5)
115

(23.0)

합계
1846

(100.0)
1261

(100.0)
1259
100.0)

500
(100.0)

다음으로 유학을 희망하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그 이유를 ‘부모님과 떨어져서 지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외국생활에 적응하기 힘들기 때문에’, ‘외국에서 혼자 생활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유학시험이 어렵기 때문에’, ‘언어장벽이 있어서’, ‘경제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귀국 후 취업에 불리하기 때문에’, ‘외국에 대한 매력이 느껴지지 않아서’, 

‘귀찮아서’, ‘우리나라 교육이 나에게 더 잘 맞아서’ 그리고 ‘우리나라가 더 살기 좋기 때문에’

의 12가지로 나누어서 조사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Ⅱ-30>과 같다. 

12개의 응답을 영역별로 묶으면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첫째, 외국생활의 적응에 대한 불안감이다. 

‘외국생활에 적응하기 힘들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에서 혼자 생활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과 떨어져서 지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라는 응답은 외국에서 생활하는 

것에 대해 안심할 수 없기 때문에 유학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외국유학에 대한 장애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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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장벽이 있어서’, ‘경제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유학시험이 어렵기 때문에’와 같이 

외국유학에 필요한 언어적, 경제적, 학문적 수준에 자신이 없는 경우이다.  셋째, 외국의 생활보다 

자국에서의 생활에 더 큰 장점을 느끼는 것이다. ‘귀국 후 취업에 불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육이 나에게 더 잘 맞아서’, ‘우리나라가 더 살기 좋기 때문에’, ‘외국에 대한 매력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와 같이 자국에서 사는 것이 더 좋게 느껴지는 경우이다. 넷째, 외국생활에 대한 

의욕자체가 없는 경우로 ‘귀찮아서’가 이에 해당한다. 

먼저, 한국 청소년들 중에서 유학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로 응답한 것은 언어장벽이 있어서가 

15.6%, 외국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어서가 13%, 외국에서 혼자 생활할 자신이 없어서가 12.6%이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서가 11.7%로 나타났다. 각각의 응답을 영역별로 묶어서 살펴보면 외국생활에 

대한 불안감때문에 유학을 희망하지 않는다가 43.4%이고, 유학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해서가 29.7%이

고 한국에서 사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특별히 외국에 나갈 필요성이나 매력을 느끼지 않는다가 

17.1%였고 귀찮아서는 8.6%였다. 

중국 청소년들 중에서는 14.3%가 부모님과 떨어져서 지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11.4%가 경제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11.3%가 중국이 더 살기 좋기 때문에, 10.7%가 언어장벽 때문에 유학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응답 영역별로 묶어서 살펴보면 해외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39.4%이고 유학에 

대한 장벽이 있어서가 25.5%이고 중국생활이 더 나아서가 25.2%였으며 귀찮아서는 8.7%로 나왔다. 

일본 청소년들 중에서 유학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로 응답한 결과분포를 보면, 17.2%가 일본이 

더 살기 좋기 때문에, 15.6%가 언어장벽이 있어서, 13.8%가 외국에서 혼자 생활할 자신이 없어서였고 

12.5%는 귀찮아서라고 응답하였다. 응답영역별로 묶어서 전체응답경향을 살펴보면 해외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34.4%, 일본에서의 생활이 더 나아서가 25.8%, 유학에 대한 장벽이 있어서가 25.1%였다. 

미국 청소년들 중에서 유학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13.5%가 미국이 더 

살기 좋기 때문에, 12.8%가 언어장벽이 있어서, 12.4%가 부모님과 떨어져서 지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9.3%가 외국생활에 적응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응답영역별로 묶어서 살펴보면, 

외국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37%이고, 미국생활이 더 낫기 때문에가 32.4%, 유학에 대한 장벽이 

있어서가 25.1%로 나타났다.

유학을 희망하지 않는 4개국 청소년의 의식을 비교해 보기 위해 먼저 응답순위가 높은 이유를 

보면, 한국 청소년은 언어장벽이, 중국 청소년은 부모님과 떨어지기 싫어서, 일본과 미국 청소년들은 

자기나라가 더 살기 좋기 때문에라는 응답을 유학을 희망하지 않는 첫번째 이유로 들었다. 다음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기 싫기 때문에 유학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응답에서는 중국청소년이 14%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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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국 일본 미국

부모님과 떨어져서 지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123
(8.3)

455
(14.3)

122
(3.3)

240
(12.4)

귀국 후 취업에 불리하기 때문에
22

(1.5)
115
(3.6)

45
(1.2)

83
(4.3)

언어 장벽이 있어서
232

(15.6)
339

(10.7)
571

(15.6)
247

(12.8)

우리나라가 더 살기 좋기 때문에
106
(7.1)

359
(11.3)

632
(17.2)

260
(13.5)

경제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174

(11.7)
363

(11.4)
232
(6.3)

192
(10.0)

외국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기 때문에
193

(13.0)
343

(10.8)
305
(8.3)

180
(9.3)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142
(9.5)

226
(7.1)

331
(9.0)

123
(6.4)

외국에 대한 매력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90

(6.0)
218
(6.9)

218
(5.9)

120
(6.2)

외국에서 혼자 생활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187

(12.6)
229
(7.2)

507
(13.8)

172
(8.9)

귀찮아서
128
(8.6)

277
(8.7)

457
(12.5)

65
(3.4)

유학시험이 어렵기 때문에
36

(2.4)
108
(3.4)

118
(3.2)

45
(2.3)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미국 청소년도 12%정도의 응답률을 보였는데 반해 한국 청소년은 8%정도, 

일본 청소년은 3%정도에 그쳤다. 자기나라에 사는 것이 더 났기 때문에 유학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응답에서는 미국 청소년이 32%정도로 가장 높았고, 일본과 중국 청소년이 25%정도인데 비해, 

한국 청소년은 17%에 그쳤다. 또한 유학에 필요한 언어, 돈과 실력과 같은 장벽으로 인해 유학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한국이 30%정도로 다른 3개국 청소년의 25%정도의 응답률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귀찮아서 유학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유학에 대한 의욕이 없음을 이유라고 응답한 

비율은 일본 청소년이 12%정도로 가장 높았고 한국과 중국 청소년이 9%정도였고 미국 청소년이 

3%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표 II-30 유학을 원하지 않는 이유(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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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국 일본 미국

우리나라 교육이 나에게 더 잘 맞아서
37

(2.5)
108
(3.4)

54
(1.5)

162
(8.4)

기타
20

(1.3)
33

(1.0)
75

(2.0)
39

(2.0)

합계
1490

(100.0)
3173

(100.0)
3667

(100.0)
1928

(100.0)

주: 다중응답 분석결과임.  

8. 유학 희망국가

4개국 청소년들에게 12개의 외국을 제시하고 유학하고 싶은 나라의 순위를 조사하였다. 

먼저 한국 청소년들이 응답한 결과는 <표 Ⅱ-31>과 같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미국과 영국, 

호주와 같은 서구권 국가가 압도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먼저, 한국 청소년들이 1순위로 유학가고 

싶다고 응답한 국가는 미국이 36.7%였고, 영국이 12.7%, 호주가 10.4%인데 비해서 일본은 6%, 

중국은 0.8%에 그쳤다. 2순위로 유학가고 싶은 국가는 영국이 18.7%이고, 미국이 16.4%이며 

캐나다가 12.5%인데 비해 일본은 5.2%, 중국은 1.9%였다. 3순위로 유학가고 싶은 나라는 호주가 

15.3%, 영국이 13.2%이며 프랑스가 12.4%이고 일본은 10.1%, 중국은 3%였다. 

한국 청소년들이 유학가고 싶은 나라로는 미국과 영국, 호주 그리고 캐나다가 수위를 차지하는데 

비해서, 아시아권 국가는 그 비율이 10%이하로 매우 낮았다. 일본은 아시아 3개 국가 중에서는 

인기가 있었으나, 중국유학을 희망하는 청소년은 3%이하로 소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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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31 한국 청소년의 유학희망 국가 순위(빈도, %)

　 1순위 2순위 3순위

미국
669

(35.7)
290

(16.4)
200

(11.4)

캐나다
140
(7.5)

221
(12.5)

144
(8.2)

호주
194

(10.4)
216

(12.2)
269

(15.3)

뉴질랜드
89

(4.7)
105
(6.0)

124
(7.1)

영국
238

(12.7)
330

(18.7)
232

(13.2)

프랑스　　　
110
(5.9)

177
(10.0)

217
(12.4)

독일
63

(3.4)
92

(5.2)
80

(4.6)

이탈리아
51

(2.7)
84

(4.8)
91

(5.2)

스페인
20

(1.1)
63

(3.6)
68

(3.9)

중국
15
(.8)

33
(1.9)

53
(3.0)

일본
112
(6.0)

91
(5.2)

177
(10.1)

싱가포르
12
(.6)

25
(1.4)

47
(2.7)

기타
60

(3.2)
35

(2.0)
43

(2.5)

아직 잘 모르겠다
101
(5.4)

2
(.1)

8
(.5)

합계
1874

(100.0)
1764

(100.0)
1753

(100.0)

중국 청소년들의 유학희망 국가의 순위를 살펴본 결과는 <표 Ⅱ-32>와 같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중국 청소년들이 1순위로 유학가고 싶다고 응답한 국가는 미국이 43.6%였고, 영국이 10.5%, 

캐나다가 9.8%인데 비해서 일본은 6%, 한국은 2.4%에 그쳤다. 2순위로 유학가고 싶은 국가는 

영국이 18.1%이고, 미국이 16.2%이며 호주가 14.7%인데 비해 일본은 9.1%, 한국은 3.6%였다. 

3순위로 유학가고 싶은 나라는 영국이 13.8%, 프랑스가 12.5%이며 호주가 11.6%이고 일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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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한국은 4.6%였다. 

한국 청소년들과 같이 중국 청소년들도 미국, 영국, 호주와 캐나다와 같은 서구권 국가에 유학하고 

싶다는 응답이 압도적이었다. 아시아 국가중에서는 일본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점도 한국 청소년들과 

동일하였다. 그러나 한국 청소년들의 중국유학 선호도가 서구권 국가에 비해 모두 낮은데 비해 

중국 청소년들의 한국유학 선호도는 일부 서구권 국가보다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표 II-32 중국 청소년의 유학희망 국가 순위(빈도, %)

　 1순위 2순위 3순위

미국
563

(43.6)
200

(16.2)
110
(9.1)

캐나다
126
(9.8)

142
(11.5)

119
(9.9)

호주
104
(8.1)

182
(14.7)

139
(11.6)

뉴질랜드
21

(1.6)
43

(3.5)
60

(5.0)

영국
136

(10.5)
223

(18.1)
166

(13.8)

프랑스　　　　
81

(6.3)
99

(8.0)
150

(12.5)

독일
49

(3.8)
86

(7.0)
76

(6.3)

이탈리아
13

(1.0)
31

(2.5)
66

(5.5)

스페인
13

(1.0)
16

(1.3)
36

(3.0)

일본
78

(6.0)
113
(9.1)

114
(9.5)

한국
31

(2.4)
45

(3.6)
55

(4.6)

싱가포르
26

(2.0)
48

(3.9)
94

(7.8)

기타
25

(1.9)
7

(.6)
18

(1.5)

아직 잘 모르겠다
24

(1.9)
0

(.0)
0

(.0)

합계
1290

(100.0)
1235

(100.0)
12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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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청소년들의 유학희망 국가의 순위를 살펴본 결과는 <표 Ⅱ-33>과 같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일본 청소년들이 1순위로 유학가고 싶다고 응답한 국가 중에서 미국이 37.4%였고, 영국이 

13.9%, 캐나다가 9.6%인데 비해서 한국은 2.9%, 중국은 1%에 그쳤다. 2순위로 유학가고 싶은 

국가는 영국이 17.7%이고, 미국이 16.6%이며 캐나다가 12.8%인데 비해 한국은 2%, 중국은 2.5%였

다. 3순위로 유학가고 싶은 나라는 호주가 11.6%, 프랑스가 10.8%이며 영국 10.3%이고 한국은 

5.3%, 중국은 2.1%였다. 일본 청소년들의 유학희망 국가도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가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였고 한국과 중국에 유학가고 싶다는 비율은 소수에 그쳤다. 

표 II-33 일본 청소년의 유학희망 국가 순위(빈도, %)

　 1순위 2순위 3순위

미국
472

(37.4)
196

(16.6)
107
(9.2)

캐나다
121
(9.6)

151
(12.8)

117
(10.1)

호주
105
(8.3)

137
(11.6)

134
(11.6)

뉴질랜드
38

(3.0)
55

(4.7)
62

(5.3)

영국
175

(13.9)
208

(17.7)
119

(10.3)

프랑스　　　　
51

(4.0)
146

(12.4)
125

(10.8)

독일
52

(4.1)
78

(6.6)
92

(7.9)

이탈리아
61

(4.8)
73

(6.2)
117

(10.1)

스페인
30

(2.4)
40

(3.4)
59

(5.1)

중국
12

(1.0)
30

(2.5)
24

(2.1)

한국
36

(2.9)
23

(2.0)
61

(5.3)

싱가포르
6

(.5)
6

(.5)
56

(4.8)

기타
31

(2.5)
21

(1.8)
60

(5.2)

아직 잘 모르겠다
73

(5.8)
14

(1.2)
27

(2.3)

합계
1263

(100.0)
1178

(100.0)
1160

(100.0)



조
사
결
과

제

2
장

37

실제로 일본학생들이 유학하고 있는 나라의 순위를 2008년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8년도에 전체 해외유학생은 66833명이며 그들이 유학하고 있는 나라 중에서 1순위는 미국으로 

29,264명(43.8%), 2순위는 중국으로 16,733명(25%), 3순위는 영국으로 4,465명(6.6%), 4순위는 

호주로 2,974명(4.4%), 5순위는 독일로 2,234명(3.3%), 6순위는 대만으로 2,182명(3.2%), 7순위는 

캐나다로 2,169명(3.2%), 8순위는 프랑스로 1,908명(2.8%), 9순위는 한국으로 1,062명(1.6%), 

10순위는 뉴질랜드로 1,051명(1.6%)이며 기타 국가가 2,791명(4.2%)이다(OECD,2009).

미국 청소년들의 유학희망 국가의 순위를 살펴본 결과는 <표 Ⅱ-34>와 같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미국 청소년들이 1순위로 유학가고 싶다고 응답한 국가는 일본이 13.8%였고, 영국이 13.6%, 

스페인이 13.2%, 프랑스가 10.9%였다. 한국, 중국과 일본의 청소년들에 비해 1순위로 유학가고 

싶은 나라가 한 국가에 치우치게 나타나지 않고 여러 나라로 분산되어 있다. 그러나 1순위 유학희망 

국가 중에서 한국은 1.7%, 중국은 2.3%에 그쳤다. 2순위로 유학가고 싶은 국가는 이탈리아가 19.3%이

고, 프랑스가 13.4%이며 영국이 12.2%, 스페인이 11.8%로 나타났고, 한국은 1.6%, 중국은 4.3%, 

일본은 6.3%였다. 3순위로 유학가고 싶은 나라는 영국이 12%, 이탈리아가 11.8%이며 스페인이 

11%이고 프랑스가 10.4%였고 일본은 10.1%, 중국은 3%, 한국은 2.6%였다. 

한·중·일의 청소년들에게 유학희망 국가로 인기가 있는 미국의 청소년들은 유학희망 국가로 

특정한 나라를 압도적으로 선호하지 않았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와 스페인에 유학가고 싶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의 비율이 10%전후를 나타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1순위 유학희망 국가로 지명한 

몇몇 나라중에서 일본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는 것이다. 아시아 국가에 대한 유학희망도가 

낮은 가운데 일본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보여진다. 한편 중국과 

한국에 대한 유학선호도는 중국이 한국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심도가 청소년들의 유학선호도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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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34 미국 청소년의 유학희망 국가 순위(빈도, %)

　 1순위 2순위 3순위

일본
71

(13.8)
31

(6.3)
30

(6.1)

캐나다
14

(2.7)
18

(3.7)
22

(4.5)

호주
49

(9.5)
41

(8.3)
48

(9.8)

뉴질랜드
19

(3.7)
25

(5.1)
21

(4.3)

영국
70

(13.6)
60

(12.2)
59

(12.0)

프랑스　　　
56

(10.9)
66

(13.4)
51

(10.4)

독일
31

(6.0)
47

(9.5)
33

(6.7)

이탈리아
65

(12.6)
95

(19.3)
58

(11.8)

스페인
68

(13.2)
58

(11.8)
54

(11.0)

중국
12

(2.3)
21

(4.3)
17

(3.5)

한국
9

(1.7)
8

(1.6)
13

(2.6)

싱가포르
1

(.2)
3

(0.6)
9

(1.8)

기타
31

(6.0)
13

(2.6)
51

(10.4)

아직 잘 모르겠다
20

(3.9)
7

(1.4)
25

(5.1)

합계
516

(100.0)
493

(100.0)
491

(100.0)

 

유학기간으로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Ⅱ-35>와 같다. 

중국 청소년이 36.6개월로 가장 길게 예상하고 있었고, 미국 청소년이 32.4개월로 그 다음을 이었으며, 

한국 청소년이 28.3개월로 응답하였다. 반면에 일본 청소년은 20.6개월로 다른 3개국에 비해 유학하는 

기간을 8-16개월 정도 짧게 예상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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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35 예상하는 유학기간(빈도, %)

평균(개월)

한국 28.3

중국 36.6

일본 20.6

미국 32.4

9. 유학 준비

유학정보를 습득하는 경로를 알아보기 위해서, ‘서적/잡지’, ‘인터넷’, ‘가족 및 선생님·지

인의 소개’, ‘유학세미나 참가’ 그리고 ‘유학 중개기관의 소개’로 정보습득 경로를 나누어서 

조사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Ⅱ-36>과 같다. 

한국 청소년들의 응답을 살펴보면 ‘인터넷’이 50.3%이고 ‘가족 및 선생님·지인의 소개’가 

20.5%이며 ‘서적/잡지’가 14.6%를 차지한다. 중국 청소년들 역시 ‘인터넷’이 36.4%를 차지하

여 가장 많이 이용하는 유학정보 통로로 나타났고,‘서적 및 잡지’가 27.3%였으며, ‘가족 및 

선생님·지인의 소개’ 가 24.1%였다. 일본 청소년들은 ‘인터넷’을 통해 유학정보를 습득한다는 

응답이 35.6%로 가장 많았고, ‘가족 및 선생님·지인의 소개’ 가 24.6%로 그 다음이었으며 

‘서적/잡지’를 통해서 유학정보를 얻는다는 응답은 18.8%였다. 미국 청소년들도 ‘인터넷’을 

통해서 유학정보를 얻는다는 응답이 35%로 가장 많았다. ‘가족 및 선생님·지인의 소개’ 가 

22.3%, ‘서적/잡지’가 15.7%로 나타났다.

인터넷을 통해 유학정보를 얻는다는 응답이 4개국에서 모두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중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 청소년들의 35%정도가 이에 해당하는데 비해 한국청소년들의 경우에는 50%가 

인터넷을 유학정보의 습득경로라고 응답하여 한국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영역이 게임이나 오락뿐만 

아니라 유학정보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족 및 선생님·지인의 소개’를 

통해 유학정보를 습득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개국 모두 20%를 넘었다. 서적과 잡지가 유학정보의 

통로라는 응답은 한국과 일본, 미국 청소년들의 경우에 15%-19%인데 비해 중국 청소년들은 27%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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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학 중개기관의 소개를 통해 유학정보를 얻는다는 응답은 미국은 10.6%에 달했으나 나머지 

한국, 중국, 일본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2-6%에 불과했다. 유학세미나에 참가하여 유학정보를 얻는다

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 청소년들은 미국이 8.1%이고 중국이 5.4%인데 비해 일본은 1.8%, 한국은 

1.1%에 불과했다.

표 II-36 유학정보 습득경로(빈도, %)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서적/잡지
400

(14.6)
727

(27.3)
320

(18.8)
170

(15.7)

인터넷
1374
(50.3)

968
(36.4)

607
(35.6)

378
(35.0)

가족 및 
선생님・지인의소개

560
(20.5)

640
(24.1)

419
(24.6)

241
(22.3)

유학 세미나  참가　
31

(1.1)
144
(5.4)

31
(1.8)

88
(8.1)

유학 중개기관의  
소개

49
(1.8)

161
(6.1)

41
(2.4)

115
(10.6)

기타
319

(11.7)
20
(.8)

286
(16.8)

88
(8.1)

계
2733

(100.0)
2660

(100.0)
1704

(100.0)
1080

(100.0)

주: 다중응답 분석결과임.  

유학을 희망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있는지를 ‘어학공부’, ‘어학 검정시험

수험’, ‘해외대학의 입학시험 공부’, ‘유학서류제출’, ‘유학정보 수집’과 ‘기타’로 나누어

서 조사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표 Ⅱ-37>과 같다. 

한국 청소년의 43.3%가 유학을 가기 위해 어학공부를 한다고 응답했고, 41.3%가 유학정보 수집을 

한다고 하였으며, 6.7%는 해외대학의 입학시험 공부를 한다고 응답했다. 중국 청소년들은 유학준비방

법으로 29.6%가 유학정보 수집이라고 응답했고, 25.7%가 어학공부, 23.7%가 해외대학의 입학시험 

공부라고 응답했다. 유학을 준비하는 중국 청소년들 10명중 2명정도가 입학시험공부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청소년들은 유학준비방법으로 38.8%가 어학공부를, 34.4%가 유학정보 

수집이라고 했으며, 15.6%는 어학 검정시험 수험이라고 응답했다. 미국 청소년들의 35.4%도 유학을 

준비하기 위해 어학공부를 한다고 응답했고, 27.3%가 유학정보를 수집한다고 했으며, 11.2%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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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으로 제시되지 않은 다른 방식으로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다. 중국을 제외한 한국, 일본, 미국에서 

유학을 준비하는 청소년의 35%-43%가 어학공부를 제1의 유학준비 방법으로 삼고 있었으며 중국의 

청소년들의 26%정도도 유학을 위해 어학공부를 하고 있었다.    

 

표 II-37 유학준비방법(빈도, %)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어학 공부
45

(43.3)
187

(25.7)
62

(38.8)
114

(35.4)
해외대학의 

입학시험 공부
7

(6.7)
173

(23.7)
2

(1.3)
23

(7.1)

유학 정보 수집
43

(41.3)
216

(29.6)
55

(34.4)
88

(27.3)

유학 서류 제출
1

(1.0)
61

(8.4)
1

(.6)
29

(9.0)
어학

검정시험 수험
5

(4.8)
79

(10.8)
25

(15.6)
32

(9.9)

기타
3

(2.9)
13

(1.8)
15

(9.4)
36

(11.2)

합계
104

(100.0)
729

(100.0)
160

(100.0)
322

(100.0)

주: 다중응답 분석결과임.  

유학비용을 마련하는 통로를 ‘부모님 부담’, ‘장학금 신청’과 ‘아르바이트’로 나누어서 

조사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Ⅱ-38>과 같다. 

유학을 생각하는 한국 청소년들의 48.4%는 유학비 조달방법은 부모님 부담이라고 응답했고, 

22%가 아르바이트, 19.8%가 장학금 신청이라고 하였다. 중국 청소년들의 37.7%도 유학비용 조달방법

으로 부모님이 부담할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31.4%가 아르바이트, 30.4%가 장학금 신청이라고 

응답하였다. 일본 청소년들의 42.5%도 부모님 부담이라고 응답했고, 28.8%가 장학금 신청이라고 

했으며, 23.5%가 아르바이트라고 하였다. 미국 청소년들은 35.8%가 장학금 신청을 유학비용 조달방법

으로 응답했고, 26.4%가 아르바이트를, 24.3%만이 부모님 부담이라고 응답했다.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 청소년들은 부모에게서 유학비용을 받으려고 한다는 응답이 37%-48%로 

가장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 청소년들의 부모의존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유학을 

준비하는 동북아시아의 청소년들 10명중 4-5명은 부모에게 의존하여 유학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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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미국 청소년들 중에서 부모에게서 유학비용을 받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24%정도로 낮게 

나타났다.       

표 II-38 유학비용 조달방법(빈도, %)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부모님이 부담
44

(48.4)
211

(37.7)
65

(42.5)
184

(24.3)

장학금 신청
18

(19.8)
170

(30.4)
44

(28.8)
271

(35.8)

아르바이트
20

(22.0)
176

(31.4)
36

(23.5)
200

(26.4)

기타
9

(9.9)
3

(.5)
8

(5.2)
102

(13.5)

합계
91

(100.0)
560

(100.0)
153

(100.0)
757

(100.0)

주: 다중응답 분석결과임.  

자신이 유학을 갈 경우에 가정경제가 어느 정도 타격을 입는가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Ⅱ-39>와 같다. 

미국의 청소년들은 52.9%가 가정경제가 어려워진다고 응답했고, 일본 청소년의 69.6%, 한국과 

중국 청소년들의 74.1%가 자신이 유학을 가면 가정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자신의 

유학이 가정경제에 미치는 타격여부에 대해 한국 청소년들의 응답이 70%를 넘는 것은 유학비용방법으

로 부모에게 의존하려고 하는 비율이 43%로 높은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반대로 

미국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유학이 가정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예상한 응답이 53%정도에 

그친 것은 부모에게 의존하여 유학비용을 조달하려는 비율이 24%로 한국 청소년들보다 낮은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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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39 유학시 가정경제에 미치는 영향(빈도, %)

　
매우 

어려워진다
조금 

어려워진다
별로 어려워지지 

않는다
전혀 

문제없다
합계

한국
406

(21.7)
980

(52.4)
393

(21.0)
91

(4.9)
1870

(100.0)

중국
236

(19.7)
650

(54.4)
256

(21.4)
53

(4.4)
1195

(100.0)

일본
334

(27.6)
509

(42.0)
295

(24.4)
73

(6.0)
1211

(100.0)

미국
78

(15.8)
183

(37.1)
141

(28.6)
91

(18.5)
49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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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요약 및 결론

고교생 진로 및 유학의식의 실태는 한 나라의 인적자원 관련 정책수립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교생의 진로 및 유학의식에 관한 데이터는 그리 많이 축적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중·일·미 4개국 고교생 청소년들의 진로 및 

유학의식 실태를 가치관, 상대국에 대한 관심, 외국에 대한 관심, 유학환경, 유학의사, 유학희망국가, 

유학준비로 나눠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교생 유학환경과 관련해서,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 해외학교와의 교환유학제도가 있는지

를 조사한 결과, 미국은 67.5%, 중국은 50.8%, 일본은 49.3%가 해외학교와의 교환유학제도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 한국은 10.7%에 불과했다.  

둘째, 고교생 유학환경과 관련해서, 보호자의 해외유학 찬성여부를 조사한 결과, 중국 보호자의 

찬성비율이 79.9%, 일본이 57%, 한국이 51.7%, 미국은 38.5%로 나타났다.  중국 부모들이 자녀의 

해외유학에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고교생 유학의사를 조사한 결과, 유학을 가고 싶지 않다는 응답은 일본이 48.6%, 미국이 

44.1%, 중국이 39.2%이고, 한국은 17.7%만이 유학을 가고 싶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한국 고교재학 

청소년의 유학희망정도가 다른 3개국 청소년들에 비해서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고교생의 유학목적을 조사한 결과, 한국, 일본, 미국의 청소년들이 유학을 희망하는 첫 

번째 목적은 어학습득으로 나타났다. 유학을 희망하는 일본 청소년의 10명중 7명, 한국과 미국에서 

유학을 희망하는 청소년의 10명중 4명 정도는 어학습득을 위해 유학가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그에 

반해 유학을 희망하는 중국 청소년들의 10명중 4명은 학위취득이 목적이라고 응답하였다.    

다섯째, 고교생 유학 희망국가를 조사한 결과, 한국 청소년들은 미국, 영국, 호주와 같은 서구권 

국가를 선호하고 있으며, 아시아권 국가는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청소년들도 미국, 

영국, 캐나다와 같은 서구권 국가를 선호하고 있으며, 아시아권 국가는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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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청소년들도 미국, 영국, 캐나다와 같은 서구권 국가를 선호하고 있으며, 아시아권 국가는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청소년들은 일본, 영국, 스페인, 프랑스를 선호하였는데, 

한국, 중국, 일본 청소년들과는 달리 한 국가에 치우치게 나타나지 않고 고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일본 이외 다른 아시아권 국가는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고교생 유학준비와 관련해서, 유학정보 습득경로를 살펴본 결과, 한국 청소년들은 인터넷, 

가족 및 선생님·지인의 소개, 서적/잡지의 순으로, 중국 청소년들은 인터넷, 서적 및 잡지, 가족 

및 선생님·지인의 소개의 순으로, 일본 청소년들은 인터넷, 가족 및 선생님·지인의 소개, 서적/잡지

의 순으로, 미국 청소년들은 인터넷, 가족 및 선생님·지인의 소개, 서적/잡지의 순으로 나타났다. 

4개국 청소년 모두 인터넷활용이 제일 많은 가운데, 가족 및 선생님·지인의 소개, 서적/잡지를 

통해 유학정보를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고교생 유학준비와 관련해서, 유학비 조달방법을 살펴본 결과, 한국 청소년들은 부모님 

부담, 아르바이트, 장학금 신청의 순으로, 중국 청소년들도 부모님 부담, 아르바이트, 장학금 신청의 

순으로, 일본 청소년들은 부모님 부담, 장학금 신청, 아르바이트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반면, 미국 

청소년들은 장학금 신청, 아르바이트, 부모님 부담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유학을 준비하는 한국, 

중국, 일본 청소년들 40~50%는 부모에게 의존하려는 생각이 있는 반면에, 미국 청소년들은 부모 

의존 생각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국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한국의 인문계 고교재학 청소년들은 다른 3개국 청소년들에 

비해 유학희망 정도가 매우 높고, 어학습득을 위해 유학을 가고자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미국, 영국, 호주와 같은 서구권 국가를 선호하고 있고, 주로 인터넷, 가족 및 선생님·지인의 

소개, 서적/잡지를 통해 유학정보를 습득하며, 부모님 의존, 아르바이트, 장학금 신청의 순으로 

유학비를 조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가치관, 상대국에 대한 관심, 외국에 대한 관심, 유학환경, 유학의사, 유학희망국가, 

유학준비 등 한·중·일·미 4개국 고교생 청소년들의 진로 및 유학의식 실태는 현재 혹은 미래 

청소년 인적자원 관련 정책수립에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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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부터 시작되는 질문들에 대해 학생의 생각에 가까운 것에 〇표 해 주십시오

문 1. 학생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다음 문2부터 문3은 학생의 관심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 2. 학생은 다음 a~n까지의 항목들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이 있습니까? a~n까지의 각 항목별로 해당되는 

한 가지에만 〇표 해 주십시오.

문 3. 학생이 현재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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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학생의 성격 및 인생목표 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학생의 생각에 가까운 것을 각각 선택하여 해당되

는 칸에 〇표 해 주십시오.

문 4. 학생은 자신이 어떤 유형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향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다음 15

가지의 보기 중에서 먼저 문 4-1.의 현재 자신에 해당하는 보기를 모두 선택한 다음, 이어서 문 4-2.의 

되고 싶은 자신에 해당하는 보기를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15가지의 보기 중 자신에게 해당하는 사

항이 없는 경우 ‘⑯ 특별히 없음’을 선택해 주십시오.

문 5. 학생은 다음 a~e까지의 항목들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습니까? 

a~e까지의 각 항목별로 해당되는 한 가지에만 〇표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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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6. 학생은 다음 a~f까지의 항목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f까지의 각 항목별로 해당되는 한 가지

에만 〇표 해 주십시오.

문 7. 학생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고 싶습니까? a~f까지의 각 항목별로 해당되는 한 가

지에만 〇표 해 주십시오.

문 8. 학생은 앞으로 어디까지 교육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만 골라 〇표 해 주십시오.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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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학생의 평소 외국에 대한 관심 및 유학 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학생의 생각에 가까운 것을 각각 선

택하여 해당되는 칸에 〇표 해 주십시오

문 9. 학생은 다음 a~g까지의 항목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g까지의 각 항목별로 해당되는 한 가

지에만 〇표 해 주십시오.

 

문 10. 학생은 외국에 가 본 적이 있습니까? 

 

문 11. 학생은 해외 유학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까? 

 

문 12. 학생이 다니는 학교에는 교환유학제도가 있습니까?

 

문 13. 학생의 친구 중에 유학 중이거나 유학을 계획하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문 14. 만일에 가능하다면 학생은 외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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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5. (문14에서 ①~④을 선택한 경우에만 응답함)외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 모두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문 16. (문14에서 ①~④을 선택한 경우에만 응답함)부모님(보호자)은 학생의 외국유학에 대하여 찬성하고 있

습니까?

문 17. (문14에서 ①~④을 선택한 경우에만 응답함)앞으로 학생은 어느 나라로 유학을 가고 싶습니까? 가장 

가고 싶은 국가, 2번째로 가고 싶은 국가, 3번째로 가고 싶은 국가를 각 빈칸에 번호로 표시해 주십시오.

 

문 17-1. (문17에서 ①~⑬을 선택한 경우에만 응답함) 문 17에서 응답한 그 나라로 유학을 가고 싶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 모두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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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8. (문14에서 ①~④을 선택한 경우에만 응답함)학생이 유학을 통해서 하고 싶은 공부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문 19. (문14에서 ①~④을 선택한 경우에만 응답함)학생이 유학을 가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

까?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문 20. (문14에서 ①~④을 선택한 경우에만 응답함)유학에 관한 정보는 어떻게 수집하고 있습니까? 해당되는 

것 모두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문 21. (문14에서 ①~④을 선택한 경우에만 응답함)유학기간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문 22. (문14에서 ①~④을 선택한 경우에만 응답함)현재 유학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문 22-1. (문22에서 ①을 선택한 경우에만 응답함)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해당되는 것 모두를 선

택하여 주십시오.

문 22-2. (문22에서 ①을 선택한 경우에만 응답함)유학 비용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해당되는 것 

모두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문 23. (문14에서 ①~④을 선택한 경우에만 응답함)학생이 유학할 경우, 가정 형편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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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24. (문14에서 ⑤를 선택한 경우에만 응답함)외국유학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 

모두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 다음은 미국, 중국, 일본 3개국에 대하여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 25. 학생은 다음의 국가에 대하여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문 26. 미국, 중국, 일본 3개국 각각의 국가에 대하여 해당되는 곳에 각각 〇표 해 주십시오. 다음 9가지의 보

기 중에서 먼저 문 26-1. 미국에 해당하는 보기를 모두 선택한 다음, 이어서 문 26-2. 중국, 문 26-3. 

일본의 순으로 해당하는 보기를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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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27. 학생은 미국인, 중국인, 일본인 및 한국인에 대해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음 12가지의 보기 

중에서 먼저 문 27-1. 미국인에 해당하는 보기를 모두 선택한 다음, 이어서 문 27-2. 중국인,       

문 27-3. 일본인, 문 27-4. 한국인의 순으로 해당하는 보기를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 다음은 학생의 생활방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 28. 학생은 다음 a~i까지의 항목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i까지의 각 항목별로 해당되는 한 가지

에만 〇표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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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설문 조사의 결과분석을 위한 질문입니다.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배문1. 학생의 성별은? (      )

 

배문2. 아래에서 학생의 가족구성원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배문3. 부모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나요? 부모님께서 학교를 완전히 마치신(졸업하신) 학교를

표시해 주세요. (중간에 학교를 그만 둔 경우는 ‘졸업’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중학교를 다니다가

졸업하지 않고 중간에 그만둔 경우 초등학교 졸업에 표시합니다)

 

배문4. 부모님께서는 현재 직업을 갖고 계십니까? 부모님 각각에 대하여 응답해 주세요.

 

배문5. 학생의 학업 성적(2011년 1학기)은 반에서 대략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까?

※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으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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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문6. 학생 가정의 형편(경제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까? 

배문7.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어디입니까?

사는 곳이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이라면 (서울)시/도  (서초)시/군/구  (우면)읍/면/동으로 표기함

사는 곳이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동이라면 (충청남)시/도  (아산)시/군/구  (배방)읍/면/동으로 표기함

♣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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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Your gender? 
1. Male  2. Female 

Q2: Your grade level? 
1. Tenth grade  2. Eleventh grade  3. Twelfth grade

Q3: In what, if any, extracurricular activities do you participate in? Please circle all that apply. 
1. Athletic activities (e.g., soccer, basketball) 
2. Cultural and Art activities (e.g., chorus, orchestra) 
3. Academic clubs (e.g., foreign language, math) 
4. Student body association 
5. Volunteer activities 
6. Part time job 
7. Others. Please explain.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Q4: If you were to evaluate yourself, how would you rank yourself at your school? 

1. Top  2. Upper middle 3.  Middle 4. Lower middle  5.Bottom 

Followings are questions about your interest/concern. 
Q5: How concerned or interested are you about the following? Please circle one on each line. 

Very 
Interested / 
concerned 

Somewhat 
Interested / 
concerned

Not so 
Interested / 
concerned

Not 
interested/ 
concerned  
at all 

a. Studying / Grades (GPA) 

b. Future Plans (School, career, life etc.) 

c. Trends (Fashion, shopping, etc.) 

d. Figure (Plastic surgery, diet, etc.) 

e. Money 

f. Free time activities (Sports, camping, etc) 

g. Extracurricular activities 

h. Pop culture (comics, magazine, TV drama, 
movie, music) 

i. Relationship with friends 

j. Family matters 

k. Local community matters 

l. The country (government) matters 

m. Computer / Internet 

n. Cell phone/ Tex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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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What matters the most to you right now? Circle all that apply. 
1.  To enter the university I desire 
2.  To have better grades 
3.  To make better use of my hobbies or my personalities 
4.  To discover a special ability 
5.  To have a good relationship with friends 
6.  To decide my own future. 
7.  Relationship with the opposite sex. 
8.  To be popular in my class  
9.  To have my parents understand me 
10. To be understood by my teacher 
11. To be able to do whatever I like as much as possible 
12. To have good relationships with my family 
13. To contribute to my community 
14. To be active in school and/or sports team activities 
15. Others 
16. Nothing is important at this moment 

Q7: What type of person would you think you are now? What type of person would you like to 
become? Circle all that apply. 
You could circle both columns in each line if you are that type of person now and you would like to 
continue to be that type of person. 

Type of person 
you are now 

Type of person 
you would like 

to become. 

A person who is academically smart. (Receives good grades.) 

A person who participates aggressively in school activities 
and/or sports teams. 

A person who studies really hard to compete with others. 

A person who actively helps other students. 

A person who has strong leadership skills. 

A person who is liked by teachers. 

A person who is popular in class. 

A person who has broad knowledge other than school studies.

A person who cares about hobbies more than grades. 

10 A person who has a strong sense of justice. 

11 A person who always gets his/her task done. 

12 A person who is not afraid to make mistakes and likes 
challenges. 

Circle all
that apply. 

부
록

83



13 A person who follows the rules 

14 A person who clearly expresses his/her own opinion.

15 A person who is independent. 

16 No specific type applies to me. 

Q8: How satisfied are you in the following categories?  Please circle the number that best suits 
your answer in each line. 

Very satisfied Somewhat 
satisfied 

Not so satisfied Dissatisfied

a.  Life at home 

b.  Life at school 

c.  Relationship with friend(s) 

d.  Society (Politics or economy) 

e.  Myself 

Q9: Following statements are about your thoughts relating to your country. Please circle one in 
each line. 

Strongly 
Agree

Somewhat 
agree 

Somewhat 
disagree 

Strongly 
disagree 

a My country’s progress influences my progress.

b I am proud to be an American.

c I am satisfied living in the US.

d I think the economy in the US will grow continuously.  

e In a crisis I would do anything for my country.

f If I could be born again, I want to be born in a different country. 

Q10: What are the life goals you would like to have? Please circle one on each line. 
Strongly 

Agree

Somewhat 

agree 

Somewhat 

disagree 

Strongly 

disagree 

a. To be of high social standing. 1 2 3 4 

b. To be rich. 1 2 3 4 

c. To build a happy family.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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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To make a living at something I love 
doing, such as hobbies. 1 2 3 4 

e. To have laid-back, stress free life.  1 2 3 4 

f. To be useful to society. 1 2 3 4 

Q11: How high would you like to take your education? Please circle one.
1. High school      
2. Vocational school      
3. 2 year community college, junior college (AS degree) 
4. 4 year college or university (BA degree)   

 5. Master’s degree 
6. Doctorate degree 
7. I don’t care about education background. 
8. I haven’t thought about it yet. 

Q12: Please circle one in each line. 

Strongly 
agree 

Somewhat 
agree 

Somewhat 
disagree Disagree

a.  I tackle anything with a positive attitude. 

b.  I speak out clearly in public.  

c.  I am not less valuable than others. 

d.  It is easier to accept my current situation than trying 
   to change it. 

e.  It is enough if I have a decent standard of living  

f.  Sometimes I feel like a failure. 

g.  I like to do things different from others.  

h.  I feel uncertain about the future. 

i.  Personal matters are more important than politics  
and society.  

The following questions are about your image of Japan, China and Korea. 
Q13: How much interest do you have in these countries? (Please circle one in each line.) 

Very interested Somewhat 
interested 

Not so interested Not interested at 
all 

a Japan  1 2 3 4 

b China 1 2 3 4 

c Korea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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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4: Please circle all that apply about Japan, China and Korea. 
You could circle all columns in each line if applicable. 

Japan China Korea 

1. I watch TV programs and read news papers, magazines 
and books of that country. 

2. I watch movies and listen to music of that country. 

3. I watch comics, graphic novels and animation of that 

country.  

4. I have been to that country. 

5. I have merchandise of that country.  

6. I have relatives and American friends in that country. 

7. I have friends and acquaintances from that country. 

8 I like that country. 

9 My parents like that country. 

Q15. What impressions do you have of Japanese, Chinese, Koreans and American people. Please 
circle all that apply. 
You could circle all columns in each line if applicable. 

Japanes Chinese Koreans Americans 

1. Kind 

2. Polite 

3. Quick-tempered 

4. Work hard 

5. Collectivism  
(Priority of group over individual 
goal)  

6. Self-centered 

7. Have a strong sense of 
 responsibility 

8. Follows rules 

9. A sense of justice 

10. Strong patriotism. 

11. Humor 

12. Creative 

13. I do not know about people 
in that country. 

Circle all that 
apply. 

Circle all
that a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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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lowing are questions about your interest in foreign countries and overseas education.
Q16: Please circle one in each line. 

Strongly 
Agree

Somewhat  
agree 

Somewhat 
disagree 

Strongly 
disagree 

a  I want to travel abroad. 

b  I am interested in foreign cultures and lifestyle.

c  I like foreign languages. 

d  I want to have a foreign friend. 

e  I want to communicate with foreigners. 

f  I want to work abroad in the future. 

g  I would like to live in a foreign country 

Q17: Have you been to a foreign country?  
1. Yes 2. No

Q18: Are you interested in studying abroad? (Please circle one.) 
1. Very interested in it.   3. Not so interested in it.
2. Somewhat interested in it.   4.  No at all interested in it. 

Q19: Is there an exchange program at your school? 
1. Yes 2. No 

Q20: Do you have any friends who are studying abroad or planning to study abroad? 
  1. None 2. 1-2 friend(s) 3. 3-5 friends 4. More than 6 friends 

Q21: Do you want to study abroad if it is possible. (Please circle one.) 
If you circle 1 to 4, please skip Q22 and answer Q23 to Q31. If you circle 5, go to Q22 and skip Q23 
to Q31. 

1. I want to study abroad while I’m in high school.
2. I want to study abroad as soon as I graduate high school.     
3. I want to study abroad while I’m in college. 
4. I want to study abroad as soon as I graduate college. 
5. I do not want to study abroad. to Q22.

to Q23 Q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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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2: (Only if you chose 5 on Q21) What are the reasons you would not want to study abroad? 
(Please circle all that apply.) 

1. I do not want to be away from my family.
2. It would be a disadvantage to getting a job in my country.   
3. The language barrier.
4. It is more comfortable to live in my country.      
5. Financial concerns.
6. It would be uncomfortable to live in a foreign country.            
7. Not safe. 
8.  Foreign countries do not interest me. 
9.  I am not confident living alone in a foreign country.
10. It is too bothersome.
11. The entrance exams for foreign schools are too difficult. 
12. My country’s education better suits me.
13. Othe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To Q32 

[For people who chose selections 1-4 on Q21, please answer Q23-Q31] 
Q23: What are the reasons why you want to study abroad. (Please circle all that apply.) 

1. I want to be in a better educational environment.
2. I want to broaden my horizons. 
3. I want to have foreign language skills. 
4. I want to work internationally.  
5. To get into college is too competitive in my country.
6. I don’t want to go to any of the colleges in my country. 
7. Studying abroad would help me get into a college in my own country. 
8. I want to live in a foreign country.
9. I want to acquire advanced knowledge from that country.
10. After studying abroad, it will be an advantage when looking for a job.
11. I want to get a job in a foreign country. 
12. My parents, teachers and friends have recommended studying abroad. 
13. I want to have foreign friends. 
14. Many of my friends are planning to study abroad. 
15. My parent(s) has/have an international job. 
16. Other. 
17. I do not know. 

Q24:  Do your parents (guardians) approve of your decision to study abroad? 
1. Approve        2. Somewhat approve     3.Not so much  
4. Oppose       5 I do no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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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5:   Which country do you want to go to study most in the future?  Please write a number on 
each choice. 

a. First choice b. Second choice c. Third choice

1. Japan            6. France             11.  Korea 
2. Canada            7. Germany           12.  Singapore 
3. Australia        8. Italy              13.  Other 
4. New Zealand      9. Spain              14.  I don’t know ( to Q26)
5. England          10.  China

: 1 
Q25-1: What are the reasons why you want to go to these countries to study? (Please circle 
all that apply.) 
1. Academic standard is high.           
2. Recommended by parents and acquaintances. 
3. They are a developed country.  
4. It is a well known country. 
5. Tuition and living expense are reasonable. 
6. Specialized field that I want to learn is first class in that country. 
7. Safe                   
8. I like the country. 
9. They have support systems, such as scholarship programs, for exchange students.
10. I want to work in that country. 
11. Easy to get into the school. 
12. There is no language barrier. 
13. There are many Americans. 
14. The academic credentials of the country are highly regarded in the US. 
15. Others.(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Q26:   What would you like to study at your destination? (Please choose one.) 
1. Language                            
2. Engineering/ science                        
3. Liberal Arts Philosophy, History, Psychology, Education, etc.          
4. Social science Law, Politic, Economics, International relations, etc.
5. Commercial science, Business science                        
6. Medicine 
7. Sports science 
8. Agriculture, science of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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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Art (Visual art, music, movies, etc.) 
10. Other  
11. I do not know 

Q27:  What is the most important purpose of studying abroad? Please choose one. 
1. Acquire foreign language skill.   3. Acquire expertise and credentials in a specific field. 
2. Acquire a degree. (BA, MBA, etc.  4. Other

Q28:  How do you collect information about studying abroad? (Please circle all that apply.) 
1. Books/ Magazines     4. Participate in studying abroad seminars 
2. Internet             5. Agencies that help students who want to study abroad
3.  Family, teachers and friends   6. Other

Q29:  How long are you planning to study abroad? 

1. About years or months (or) weeks 2 .I don’t know. 

Q30:  Are you preparing for studying abroad now? 
1. Yes    2. No

Q30-1 What are you preparing? (Circle all that apply.)
1. Studying the language of the country.      
2. Studying the entrance exam of the college.   
3. Collecting information about studying abroad.  
4. Applying for colleges and language schools of foreign countries.
5. Taking the foreign language certificate exam. 
6. Other 

Q30-2 How would you finance studying abroad?  
(Please circle all that apply.)
1. My parents 3. I take part time work  
2. Apply for scholarships 4. Other 

Q31:  Do you think your family’s financial situation will suffer when you study abroad? 

1. Very     3. Not much change 
2. Somewhat     4. Not at all. 

THE FOLLOWING QUESTIONS APPLY TO EVERYONE.
Q32: Who are you living with at home right now? (Circle all the choices that apply to you.)

1. Father   2. Mother     3. Brothers & Sisters     4. Grand Parents
5. Relatives     6.By myself     7.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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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3: Do your parents (guardian) have a job? 
a.Father    1. Has a job.  2. Doesn’t have a job.

 b.Mother  1. Has a job.  2. Doesn’t have a job. 
c. Guardian   1. has a job.    2. Doesn’t have a job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cooperation!

부
록

91





Abstract

International comparison survey for Korean, Chinese, Japanese, and American 
high school students' consciousness about career and studying abroad 

On this research we tried to survey for Korean, Chinese, Japanese, and American 
high school students' consciousness about career and studying abroad in the category 
of value, interest about other countries, interest about foreign countries, environment 
for studying abroad, intention for studying abroad, preferred country for studying 
abroad, and preparation for studying abroad.

The main survey result is like this.
First, after surveying whether exchange student program with foreign schools 

exists or not, 67.5% of American, 50.8% of Chinese, 49.3% of Japanese schools 
answered that they have the program, whereas only 10.7% of Korean schools have 
the program. Second, after surveying whether guardians of students agree for studying 
abroad or not, the result shows that 79.9% of Chinese guardians, 57% of Japanese 
guardians, 51.7% of Korean guardians, and 38.5% of American guardians agreed. 
Third, after surveying the high school students' intention for studying abroad, the 
result shows that Korean students have relatively higher intention for studying 
abroad. Fourth, after surveying the purpose for high school students' studying abroad, 
the result shows that the first goal for studying abroad for Korean, Japanese, and 
American students is to learn the language, whereas the goal for Chinese students 
is to earn a degree. Fifth, after surveying the preferred country for studying abroad, 
Korean, Chinese, and Japanese students all showed preference for western countries 
such as America and UK, and they didn't show the preference for Asian country. 
On the other hand, American high school students showed preference for Japan, 
UK, Spain, and France evenly, but they didn't prefer other Asian countries except 
Japan. Sixth, after surveying students' path for gathering the information about 
studying abroad, the result shows that all four countries' students collect information 
through the internet in the highest rate, also they collect the information through 
the books/magazines, and introduction from family members, teachers, and 
acquaintances. Seventh, after surveying how to raise the expense for studying abroad, 
the result shows that Japanese, Chinese, and Korean students highly depend on 
their parents, while American high school students showed the least dependence 
on their parents.

Main words : high school student, consciousness for studying abroad, international 
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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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시 과 제

11-R14 창업,기업가정신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 한국-핀란드 비교연구 / 안선영·김희진

11-R15 한·중·일·미 고교생 진로 및 유학의식에 관한 국제 비교조사 / 이경상·임희진·김진숙

11-R16 청소년활동 개념 재정립에 관한 연구 / 권일남·최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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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R17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방안 연구 / 황옥경·김영지

11-R18 소년원생의 출원 후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 이유진·조윤오

11-R19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 실태 연구 / 이기봉·권순용·박일혁

11-R20 지역사회 청소년 진로체험 활성화 및 연계협력방안 연구 / 김기헌·맹영임

수 탁 과 제

11-R25 청소년정책평가분석센터 / 김기헌·최창욱·김형주

11-R26 중국인과 한국인의 상대국에 대한 인식과 태도 연구 : 청소년을 중심으로 / 윤철경·오해섭

11-R27 청소년 동아리활동 인증방안 연구 / 맹영임·조남억·손의숙

11-R28 2011 학교문화선도학교 운영 보고서 / 김영지·김경준·성윤숙·이창호

11-R29 2011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보고서 :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 황진구·김기헌·모상현

11-R29-1 2011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시설별 개별 보고서 :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 황진구·김기헌·모상현 

11-R30 201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연구 / 양계민·김승경

11-R31 장애청소년 대상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모델 개발 연구 / 황진구·유명화

11-R32 중도입국 청소년 실태조사 / 양계민·조혜영

11-R32-1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정책개발 연구 / 양계민·조혜영

11-R33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모델 개발 시범사업 운영매뉴얼 / 이기봉·김현철·안선영·최창욱·전명기·이진원·김주희

11-R33-1 2011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모델 개발 사례집 / 이기봉·김현철·안선영·최창욱·전명기·이진원·김주희

11-R34 학교부적응(중도탈락) 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방안 / 윤철경·최인재·김윤나

11-R35 창의적체험활동 연계 지역 코디네이터 양성 연수교육과정 및 운영매뉴얼 개발 / 안선영·최창욱

11-R36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모형 개발 / 이유진·김영한·김형모

11-R37 다문화 이해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 / 조혜영·양계민·김승경

11-R38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보호 정책방향과 과제 / 이경상·김기헌·김가람

11-R39 미래세대 가치관 분석 및 대응방안 / 임희진·백혜정

11-R40 ʻ공정사회 실현' 고교생 논술대회 / 오해섭

11-R41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김기헌·임희진·장근영·김혜영·황옥경

11-R42 제7회 청소년특별회의 정책의제 / 최창욱·김영지

11-R43 2011 청소년 매체 이용 실태조사 / 박수억·장근영·김형주

11-R44 수요자 중심의 지역아동센터 운영 방안 연구 / 김희진·이혜연·황옥경·이용교

11-R45 멘토링 활성화를 위한 운영매뉴얼 및 교재개발 연구 / 오해섭·김경준·모상현

11-R45-1 멘토링 운영 매뉴얼 / 김경준·오해섭·모상현·천정웅·김지혜·김명화·오정아·박경현·방진희

11-R45-2 멘토링 교육프로그램 / 오해섭·김경준·모상현·김세광·박선영·유가예

11-R45-3 멘토링 효과성 측정도구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 모상현·김경준·오해섭·박정배·진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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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R46 성인·청소년 세대 간 가치관 및 의식수준 조사 / 최인재

11-R46-1 청소년 가치관 및 의식수준 조사 / 최인재

11-R47 소년보호시설 인권상황 관련 의식조사 / 이유진

11-R48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장기종단 효과성연구Ⅱ / 장근영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11-S01 Becoming an Adult in South korea(3/7)  

11-S02 청소년 국제교류 발전방안 워크숍(3/18)

11-S03 동기이론의 최근 경향(4/6)

11-S04 통계조사에서 무응답 문제와 가중치 작성(4/14)

11-S05 청소년 동아리활동 실태 및 활성화 방안(4/22)

11-S06 청소년수련시설 인증제 도입의 의의와 방안 탐색(4/25)

11-S07 학교문화선도학교 워크숍(4/28)

11-S08 2010 고유과제 연구 성과 발표 자료집(5/13)

11-S09 Youth's Perception on Entrepreneurship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5/12)

11-S10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관련 논의의 초점들(5/19)

11-S11 아동·청소년 패널 제1차 콜로키움 자료집 : 서울교육종단연구 2010(5/25)

11-S12 아동·청소년 패널 제2차 콜로키움 자료집 : 서울시 복지패널조사(6/2)

11-S13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의 개념 및 지표체계 정립(5/25)

11-S14 사회복지시설인증제 도입방향 및 경과 : 청소년시설인증제 도입방안을 위한 시사점 모색(5/27)

11-S15 방과후 서비스 현황과 종단조사(5/25)

11-S16 다문화 종단 연구 패널 연구 방법론Ⅰ(6/15)

11-S17 해외 평가 동향(6/20)

11-S18 청소년공부방 현장실사위원 워크숍(6/20)

11-S19 청소년 국제교류 발전 방안 워크숍 Ⅱ(6/24)

11-S20 학교문화선도학교 컨설팅위원 워크숍(6/24)

11-S21 다문화 종단연구 패널연구 방법론 Ⅱ(6/29)

11-S22 다문화 종단연구 패널연구 방법론 Ⅲ(7/11)

11-S23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연구 콜로키움 자료집Ⅱ: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
지역사회 연계방안(7/28)

11-S24 보육시설 평가인증 전개과정과 현황 : 청소년시설인증제 도입을 위한 시사점 모색(8/9)

11-S25 2011년 한국 아동 청소년 패널 2010 데이터분석 방법론 세미나 자료집(8/30)

11-S26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연구 워크숍 자료집 : 시범사업 중간발표 및 워크숍(8/1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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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S27 청소년수련관 인증제 도입 방안(9/1)

11-S28 청소년문화의 집 인증제 도입 방안(9/2)

11-S29 청소년멘토링 활성화 정책 대안 관련 워크숍(9/19,20)

11-S30 국내외 청소년 도덕성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현황과 사례(9/9)

11-S31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정책과제 발굴(9/28,29)

11-S32 한중 관계의 미래: 한국과 중국 청년의 한중 관계에 대한 인식과 역할 강화방안 한·중 국제 세미나(9/22)

11-S33 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모형개발을 위한 워크숍(9/30)

11-S34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보호 정책 방향과 과제 토론회(10/12)

11-S35 중도입국청소년 지원 정책 개발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10/17)

11-S36 학교문화선도학교 워크숍(11/1,2)

11-S37 청소년 활동개념 재정립에 관한 정책 세미나(10/26)

11-S38 2011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전북발전연구원 공동세미나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변화와 정책방향(10/27)

11-S39 제1회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학술대회(11/4)

11-S40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11/4)

11-S41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 실태 연구 콜로키움 자료집(11/2)

11-S42 미래세대 가치관 대응 방안(12/1)

11-S43 2011 한·중 청소년 정책 세미나
청소년 우대제도의 현형과 과제 : 청소년 우선개발의 이념과 행동 (12/6)

11-S44  청소년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델 개발 성과보고회 및 ’12년 시범사업 설명회(12/9)

11-S45 멘토링 운영 매뉴얼 및 교재 개발 연구 세미나(12/9)

학  술  지

「한국청소년연구」제22권 제1호(통권 제60호)

「한국청소년연구」제23권 제2호(통권 제61호)

「한국청소년연구」제24권 제3호(통권 제62호)

「한국청소년연구」제25권 제4호(통권 제63호)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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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Ⅰ : 외국의 창의적 체험활동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Ⅱ : 1부 일본의 「종합적학습」가이드 “요코하마의 시간”
2부 일본의 「청소년체험활동전국포럼」보고서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Ⅲ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스포츠활동」지도 매뉴얼(중․고등학생용)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Ⅳ :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교육 매뉴얼 : 생활권수련시설 지도자용 / 한상철․길은배․김  민․
김진호․김혜원․문성호․박선영․설인자․오승근․윤은종․이명옥․이은경․최순종․김영지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Ⅴ : 청소년민주시민 교육 매뉴얼(중․고등학생용)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Ⅵ : 학교기반 지도매뉴얼Ⅰ: 핵심역량-창의적체험활동 연계 / 김기헌․장근영․권해수․김민성․강영신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Ⅶ : 학교기반 지도매뉴얼Ⅱ : 핵심역량-교과(지리)수업연계 / 김기헌․장근영․권해수․김민성․강영신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Ⅷ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Ⅰ : 핵심역량-사고력 / 김기헌․장근영․임영식․정경은․
조아미․정재천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Ⅸ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Ⅱ : 핵심역량-사회성 / 김기헌․장근영․권일남․김태균․
김정율․김지수․김영희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Ⅹ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Ⅲ : 핵심역량-자율적행동 / 김기헌․장근영․권일남․김태균․
김정율․김지수․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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